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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IC Europe 센터장 황종운입니다.

KIC Europe은 혁신기반 우수강소기업의 유럽진출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강화를 위해 2017년 베를린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KIC Europe은 

한-EU 글로벌 사업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KIC Europe의 정보분석 활동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Issue Paper는 2020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국내  유관기관에 EU국들의 기술혁신, 시장변화, 스타트업 

현황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국내 정책결정 및 협력아젠다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COVID-19 관련하여 유럽국들의 대응방향과 관련 전문가들 

과의 온라인 인터뷰, 분야별 분석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금번 Issue Paper 발간과 함께 한-EU 혁신협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ssue 

Paper 창간호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KIC Europe 센터장

황 종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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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1. EU 집행위 코로나 대응전략

1. EU 집행위 코로나 대응전략 - EC DG Connect, Olivier Bringer

올리비에 브링어(Olivier Bringer)는 EC DG CONNECT 차세대 

인터넷 유닛(Next Generation Inernet, 이하 NGI) 부서장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사이버보안, 통신규제 관련 정책개발 및 구현사업을 

담당하였다. 

1. 2014년도 이래 EU에서 추진하는 있는 Digital Single Market은 

EU차원의 주요 기술정책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Digital Single 

Market의 주요목표 및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EU 사회/

사용자가 얻게 되는 효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우리가 디지털 단일 시장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전반적인 단일 

시장의 목표와 같습니다. 목표는 유럽 차원의 시장통합을 통해 유럽 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고, 양질의 정보와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엑세스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싱글 마켓 내에서 수요측면에서는 더 

나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측면에서는 더 혁신적인 

상품들을 개발 홍보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은 이전 Junker 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지난 5년간(2014-

2019) 이미 상당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로밍규제를 완성하여 유럽 내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추가 요금 없이 

전화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것은 이동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사람들이 유럽내 어디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리적 차단을 없애는 규정을 채택하여, 유럽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럽권 국가에서 제공되는 가장 좋은 가격과 상품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소비자는 만약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독일에 있는 상품구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Junker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제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 

유럽에서 일관적으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단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발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수준의 고성능 컴퓨팅과 한국에게도 중요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이 있었습니다. 

 

2. EU에서 추진하는 있는 Digital Single Market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Digital Single Market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번 Von der Leyen 위원회와 해당분야 국장 

Thierry Breton의 우선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 전역에 광대역 엑세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유럽 

시민들이 위치에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연결될 수 있는 기가비트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5G와 6G 네트워크가 개발됨에 따라 유럽 

전역에 광섬유를 배치하고, 배치 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또 다른 해결과제는 사이버보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인터넷이 경제와 사회 운영에 결정적인 인프라 요소임을 

목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 어떠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의 중요과제는 유럽의 자체적인 데이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개인 및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조건을 마련했지만 의료 분야와 같은 다른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Breton 국장에게는 명백한 우선순위입니다.

3. 도전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EU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전략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에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EU

의 자금 지원 수단이 특히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발생이 시작될 때 유럽의 슈퍼 

컴퓨팅 센터와 함께 기존 약물을 스캔하여 바이러스에 영향을 줄 분자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COVID-19과의 대응에 혁신가, 스타트 업을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적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했습니다. 

추적앱이란 감염된 사람과 접촉 한 경우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입니다. EU 회원국들은 앱 개발에 상당히 관여하였 

습니다만,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혁신가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연구 및 혁신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4. COVID-19가 EU의 가장 핵심적 정책기조 중의 하나인 Open 

Innovation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됩니까?

 현재의 위기에서 분명한 것은 백신, 치료법을 찾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보호 마스크를 생산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혼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 

분야에서 매우 분명하며 유럽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솔루션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픈 사이언스, 오픈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럽차원에서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20에서 이러한 협업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위기는 유럽이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호 마스크와 약물 생산 분야가 그러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많은 양의 의약품 생산이 유럽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목표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이는 컴퓨팅 용량 측면에서 자율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고속 네트워크 구축 또는 가치에 따른 

인공 지능 활용 측면에서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기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폐쇄하거나 보호 주의자가 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럽내에서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상하고 배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COVID-19 위기로 인하여 Digital Single Market과 같은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협업을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역시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경의 폐쇄와 공급망의 

붕괴를 목도했으며,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U 

위원장은 EU 회원국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이며 국경을 개방 할 것을 

요구했고 제품이 국경을 넘어 계속 운송되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해결하고 이러한 위기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언급하자면,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 

OLIVIER BRIN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NGI부서 DG CONNECT/E.3의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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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된 기간 동안,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회와 경제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계속 

일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주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사이버 공격에 저항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디지털 분야에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 덕분에 계속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격 근무, 원격 진료 그리고 공공 기관의 원격 업무 처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때로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특히 시민과 직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에는 정교한 입법 

체계가 있지만, 사람들이 공공 행정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와 

상호 작용할 때 개인 데이터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기술에도 

투자해야합니다. 기회도 많습니다만, 좀 더 버추얼한 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6. Google, Apple, Samsung HUAWEI, MS 등 ICT 분야는 미국이나 

아시아권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디지털 분야에서의 EU 기술/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유럽에서는 스스로를 격하하고 자기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특정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Nokia 및 Ericsson과의 통신 제조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보다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2020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를 발표했으며, 스웨덴 또는 핀란드와 같은 특정 유럽 국가는 

세계 선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포르투갈, 

그리스와 같이 이전 경제 위기에 부딪힌 국가들과 같이 평균적인 

국가들이 더 강력해 졌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우수성과 혁신의 중심인 선도적인 대학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과 스타트업 

커뮤니티, 산업과 스타트업, EU 국가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링크를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며, 

보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혁신리더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고, 한국 역시 유럽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연구차원의 한-EU 협력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나,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특히 ICT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며 마음이 맞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 동일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혁신 및 

여러 분야에서 연결점과 합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이 적다면, 공동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각 정부 수준에서 이에 대한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정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 

혁신가 및 커뮤니티가 서로 직접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계와 커뮤니티에서부터 협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측에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있으며, 지역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유럽의 혁신 허브와 같은 다른 지역의 혁신 에코시스템과도 협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차세대 인터넷 부서에서는 포스트 COVID-19 사회 대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는 개별 인터넷 혁신가에게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신생 기업, 연구원 또는 

오픈 소스 개발자와 같은 혁신가들에게 미래의 인터넷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EU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인터넷이란 인간중심의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훨씬 중점을 둘 것이며, 

포괄적이고, 탈중앙화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기술 

분야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 보안, 동의 또는 

개인 데이터 제어 측면에서 개인 정보 보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기술과 같은 분야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2019년 초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18개월 동안 이미 500 여명의 혁신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인터넷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대규모 

혁신가 커뮤니티를 구축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위기 

동안 이러한 혁신가들은 추적 기술의 개발 및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추적 앱의 신뢰도 및 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투명성을 가져야합니다. 사람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안전한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지, 액세스 가능한지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NG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픈 소스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오픈 소스를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저희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온라인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회사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치료법을 찾거나 바이러스의 발병을 추적하는데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구축한다면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 할 것입니다. 

9. 해당 분야의 발전으로 다른 국가들이 EU의 전략과 목표를 따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럽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할 때 간혹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GDPR의 작동 방식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제 3국간에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양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과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나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제 포럼,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G20, 

OECD 등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 중심 인터넷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혼자서는 이루어 낼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국가 및 이해 관계자들과 파트 

너십을 구축해야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협력에서 우리의 전략은 

파트너와의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을 장려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livier Bringer 인터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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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2. Covid19 &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SmartFactoryEU, Prof. Dr. Detlef Zuelke

Prof. Dr. Detlef Zuelke는 SmartFactoryEU의 Executive Director

를 역임하고 있다. SmartFactoryEU는 유럽연합(EU), 독일연방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써 유럽내 모든 스마트 제조기술 

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Zuelke 교수는 1991년부터 독일 Kaiserslautern 공대 

생산자동화학과의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주제로는 공장의 

사물 인터넷 도입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있다.

1. 많은 전문가들은 COVID-19로 세계 경제의 대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독일소재 

중소기업들과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을 단순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태국,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일부 부품을 얻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COVID-19를 계기로 이러한 복잡한 공급만 시스 

템을 통해 생산 가격을 절약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즉, 많은 기업들은 지역 공급 업체, 여기서 지역이란 유럽내를 

의미합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공급업체 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먼 중국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견해를 

보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의 지역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에 포함된 부품제공 공급업체의 수를 줄이는 방향 

으로도 공급망을 단순화시킬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형 운송업체를 찾아 

공급망 내에 포함된 업체의 수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들은 현재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 Industry 4.0과 같은 큰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COVID-19 위기가 이러한 기술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Industry 4.0은 기술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임을 명심 

해야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G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통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독일 대기업들은 회사 내 통신을 위해 자사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Wi-Fi 6과 같은 다른 무선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기술은 많은 기업에 제공되고 

있어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 

기술은 주파수와 무선 통신 장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작은 용량의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더 먼 곳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해야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기술은 케이블이 필요 없어 공장 시스템의 이동성 향상에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작업자와 기계의 연결이 위치와 관계없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독일은 기계에 대한 표준화된 커넥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TSN과 같은 이더넷을 통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초소형 커넥터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커넥터가 출시될 경우, 

시장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의 많은 활동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획하는 일에 있어 인공 

지능의 사용이 활발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Industry 4.0 비전의 유망 기술이라고 봅니다.

3. COVID-19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로 

들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회의, 업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기술 협업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외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이러한 변화의 지속 가능성은 반반 이라고 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사람들이 원격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래에는 비즈니스 항공편의 급감으로 항공사에게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 점점 전과 같이 대면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개인 간의 접촉은 줄어들 

것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회의나 박람회는 계속 열릴 것입니다.

4. 그렇다면 ‘Next Normal’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ext Normal은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의 가속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특정한 장소에서의 대면 미팅을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하노버 박람회나 SPS 박람회처럼 사람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이는 박람회가 좋은 예입니다. 미래에는 온라인 포맷을 제공 

하여 일종의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람회에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새로운 하노버 디지털 박람회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하노버 박람회 채널에서 많은 활동이 펼쳐질 것입니다. 개인 

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런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장비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오가는 박람회도 개최되겠 

지만, 전 세계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채널도 병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수는 점점 적어질 것이고, 이러한 온라인 

채널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하는 Next Normal은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혼합입니다.

5. 한국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있는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과 EU 간 협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ICT 분야에서 더 많은 다자간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한국이 독일 이외에 4차 산업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한국은 2011년 4월 Industry 4.0이 발표되기 

전 2008년도에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날 

세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막강한 자금을 보유한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여전이 한국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항상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에 대한 제한이 많아져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브뤼켄(Saarbrucken)과 KIST 사이의 협력 이외에도, Lemgo나 

독일 스튜트가르트(Stuttgart)와 한국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었습니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 국제협력이 전보다 더 

중요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간 국경을 

봉쇄하는 국제적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경계를 열고, 특정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가장 가까운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매우 

앞서나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과 함께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러한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으며 시대변화와 함께 새로운 협력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6. 코로나 팬데믹 이후 향후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10년 한국과 독일 Kaiserlautern 사이에 인력교류프로그램을 

Prof.Dr. DETLEF ZUEHLKE

Executive Director SmartFactory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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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VR - Deutsche Telekom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협력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원이 포항에 3달간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작성한 보고서에 3달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 커넥션이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온라인 

채널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된 형태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7. 이노베이션 리더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럽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의 문제입니다. 유럽 자체 

내에서도 많은 협력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SmartFactoryEU의 경우처럼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 일찍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아시아가 이러한 부분에서 유럽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유럽과 SmartFactoryEU의 활동들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을 원하는 유럽주변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활동들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순간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연루됩니다. 때때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요 협력국은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및 체코이며, 우리는 이것을 비정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GAIA-X의 경우만 하더라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과연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지 

의문입니다.  프로젝트에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실제적 협력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기계간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표준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기계들을 통합 

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계들을 표준화된 데이터스트림을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합니다. 장비 공급 업체마다 플랫폼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기계들은 표준화된 GAIA-X 구조로 관리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이 기본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계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 대부분 여러 이익들이 관여되어 프로젝트 

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rrison Hongseo Yun 박사는 Deutsche Telekom Innovation 

Labs 에서 Media Architect로 재직 중이다. Cloud VR/xR 기술 

기반의 eXtended Reality 플랫폼과 Cloud VR/xR 어플리케이션 전문 

개발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객사를 잃거나, 계약 성사가 

지연되거나, 기술개발 연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영향은 많이 받았습니다. 본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약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을 위해 

회사가 봉쇄되었고, 이후 정부의 코로나 외출규제정책으로 약 2달간 

출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텔레콤 내에서 진행 

중이던 여러 테스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사무실 

출근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시기에는 중요한 회의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하였고, 회사는 

이를 위해전문 협업 도구를 사용하고, 대용량의 회선용량 확보 및 

모바일 오피스를 위한 직원들의 가용가능 데이터 통신용량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차츰 완화 되면서 

테스트를 하거나 대면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회의실을 예약해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장금지 조치로 인해 시연이나 

프레젠테이션처럼 직접적인 참석이 요구되는 미팅은 미뤄지고 있고, 

업무 진행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COVID-19 이후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통신 분야에도 

예측할 수 있는 기회와 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기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통신사들에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외출 제한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개별 서비스의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와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회사의 매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IPTV와 

OTT 서비스에 대한 투자량이 증가했고, 줌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 콜라보레이션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 외에도 VR/AR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통신사들의 기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5G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현 상황에서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G 기술은 가입자와 커버리지의 증가로 마켓이 확대되어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빠른 전송 속도와 

Harrison Hongseo Yun

Deutsche Telekom Innovation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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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연 시간을 실현하였지만, 충분히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보되고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관련분야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전 세계적인 상용화로 이미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인하와 낮은 커버리지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5G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Next Normal(넥스트 노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노말에서는 특히 VR/AR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VR에서는 헤드셋의 무게, 

기기착용 후 어지러움증 같은 기술적인 한계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올해 세계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개발로 인한 문제해결 혹은 리스크 극복이 아니라, 종국에는 

출시제품이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이 판매되어야 5G 기술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G 

기반의 클라우드 VR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예상합니다. 

4. 넥스트 노말을 먼저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 바로 넥스트 노말에 대한 것입니다. COVID-19 이후의 Next 

Normal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도이치텔레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업무방식의 변화, 조직, 분위기 등이 

넥스트 노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의 시행으로 임대료 등 운영관련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직원들은 탄력적인 근무장소·시간의 활용으로 업무효율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이치 텔레콤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이미 관련한 협업툴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가 일반 업무에까지 곧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업무방식의 변화 및 전략과 관련하여 

일부에선 디지털 콜라보레이션과 Virtual Office 도입을 위한 협업 툴 

개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넥스트 노말에서 예상되는 중요한 테마 중 

하나는 VR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VR 헤드셋 장비 개발 및 

사용자 응시영역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Second Life 등과 같은 소셜 VR 컨텐츠의 사용과 VR 사용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또한 VR의 3D 컨텐츠 

자체가 현재와는 다르게 유저가 혼자 게임·영화·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집중되어 개인을 타켓으로 한 컨텐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동시에 360 기술 역시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한국에는 혁신적인 ICT-스타트업 및 기술기반 SME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이치텔레콤과 우수기술기반 한국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서의 그동안의 

전문분야 경험을 비추어보셨을 때, 한국의 우수 기술강소기업과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가능성 혹은 유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기사화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이치텔레콤은 SK텔레콤과 

전략적 Alliance를 맺었으며 조인트 벤쳐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위한 도이치텔레콤 코리안 브랜치 오피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스타트업과 도이치 텔레콤의 협력이 언제나 

가능하고, 그만큼 한국의 우수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5G 기술 및 현황 관련한 

내부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VR/AR 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텔레콤 역시 한국의 5G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도이치텔레콤과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스타트 

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치 오피스가 한국에 마련되어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언어장벽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독일은 이공계 분야에서 영어를 일상화 하는 교육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합니다. IT

분야에서는 국제공용어, 즉 영어 사용이 특히 더 중요하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가 및 대기업 차원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컨텐츠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부터 정부기관까지 근원적인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및 투자 시도가 다소 적고 수동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컨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원천 플랫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부담을 느껴 투자규모 또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하드웨어 

및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컨텐츠에만 투자해서는, 

궁극적으로 우수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지원이 힘들고 비즈니스 

기회창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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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7월 1일부터 독일의 EU 이사회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 

되었다. EU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6개월 임기로 돌아가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EU의 여러 회의와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도 누리게 된다. 독일은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과 디지털화를 통한 유럽 경제 회복과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수호를 위한 유럽의 책임 증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에 유럽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며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유럽의 경제·

사회적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와 접촉 제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을 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월말 대규모 카니발 행사와 봄방학 기간 스키여행 이후 남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자 ‘의료시스템의 과부하 

방지’라는 목표 아래 시민들 간의 접촉을 제한하고, 쉥겐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연방-주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시행된 일련의 규제조치들로 인해 현재는 

독일 대부분 지역의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1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지만, 아직도 도축업체 근로자 집단감염 등 감염 확산의 

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

2.1.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경고 앱 개발

접촉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도 IT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 

확산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감염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연방보건부는 3월말 감염보호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접촉자와 이동경로 파악을 통해 감염 확산을 늦추고 

축소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보건당국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진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 

초안 관련 조항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접촉자 파악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이 휴대전화 트레킹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연방법무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반대하였다.

4월 중순 연방-주정부는 코로나19 감염경로 추적 및 확진자 격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방식이 아닌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접근 추적 앱 개발·사용에 합의하였다.

독일의 ‘코로나 경고 앱(CORONA WARN-APP)’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확진자와 근접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알려 감염 

확산을 지연·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앱 개발은 

로버트코흐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접촉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방식

(PEPP-PT)으로 4월 중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수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접촉정보를 개별 휴대전화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식(DP-3T)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정도 

연기되었다. SAP와 도이치텔레콤이 공동개발하고 프라운호퍼 IIS, 

헬름홀츠 CISPA, 로버트코흐연구소 등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앱 

개발단계부터 소스코드를 개발자 커뮤니티(github.com)에 완전히 

공개하고 개선의견을 받아 지속 보완하고 있다.

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도가 앱의 효과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판단 

하에 연방정부가 앱 개발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앱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 현재까지 1,400만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았다고 한다.

2.2 정상화를 위한 백신개발 및 국제공조

현재 전염병을 통제하여 사회적·경제적 정상화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백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연방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자국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조 

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에 들어간 백신은 17개 내외로 독일 소재 바이오기업들이 개발 

중인 백신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인츠 소재 바이오엔텍(BioNTech)은 미국 화이저(Pfizer)와 공동으로 

mRNA 기반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4월말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항체가 형성되고 

별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중간결과를 얻었다. 바이오엔텍은 

이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며, 중국 푸싱(Fosun), 

프랑스 사노피(Sanofi) 등과도 현지 보급을 위해 협업 중이다.

튀빙겐 소재 큐어백(CureVac)도 광견병,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백신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6월부터 

독일에서 두 번째로 임상시험에 착수하였으며 가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1.45억 유로의 R&D자금을 지원하였으며, 5월 중순에는 

7.5억 유로의 특별지원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가능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백신 연구와 생산시설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독일 

정부는 EU 주도 온라인 국제모금행사를 통해 5.25억 유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백신 개발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국제공조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는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빨라야 2021년 중반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일과 유럽의 성장전략

 

메르켈 총리는 6.18. 대 의회 연설을 통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디지털화, 유럽의 

국제적 책임 증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EU 

역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독일이 

구심점이 되어 회원국들의 강력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독일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에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독일 정부는 6.3. ‘코로나 19 경기부양 및 미래투자 

대책’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1.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가속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0

년 예정되었던 각종 회의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올해 예정되 

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가 내년 

으로 공식 연기되고, 부속 실무협상회의들도 줄줄이 연기되다보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그린 뉴딜’을 강조 

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4월말 개최된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55%로 강화하자는 EU집행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독일의 기후재정 지원목표 달성(2020

년까지 40억 유로)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EU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독일이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19년 

발표한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상의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수소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가속 

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6.3. 경기부양책에 곧이어 발표한 ‘국 

가수소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수소시장을 조성하고 

독일을 세계 수소기술 공급자로 만들기 위해 수소생산·연구개발 등에 

9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정부보조금 

3,000유로 추가 지급, 전기차 및 배터리셀 R&D 지원, 태양광발전 보조 

금 상한제 폐지, 풍력발전 건설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 

이강우 과학관
독일 주본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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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2. 경제·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제조업 혁신을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독일정부는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통적인 시장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경제의 법적 근거 

확보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향후 제조업 혁신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위해 당초 목표(2018년 11월 독일 AI 전략) 보다 20억 유로 

증액하여 2025년까지 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로 각광 받는 양자 기술 개발에 20억 유로, 5G·6G 같은 

미래통신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70억 유로, 공공서비스 및 

보건·교육 분야 디지털화에 1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6.3.  

‘코로나 19 경기부양 및 미래투자 대책’ 57개항 중 17개항에 ‘디지털화’

가 명시되어 있고 미래대책 예산의 40% 이상이 디지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분야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라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집중하겠 

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4. 맺음말

“브뤼셀에서 논의하고 베를린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독일은 

EU 내 최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이 6월에 발표한 ‘국가수소전략’이 7월 EU의 ‘수소전략’ 발표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독일이 2007년 이후 13

년 만에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 EU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이목이 독일을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았다. EU 집행위도 유럽 경제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에 진입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EU 

의장국을 수임한 독일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의 결속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참고 자료:

�독일 연방정부(연방총리실, 연방보건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에너지부 등) 

발표자료 및 언론보도 등

1. 서론

 

유럽은 전통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ICT에 적용되는 부품소재 및 센서기술을 선도하는 많은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학연 연구개발 

환경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는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유럽의 센서 및 비메모리 반도체 (주로 전력 반도체, 

고전압 IC 및 SiC & GaN wide bandgap 전력소자)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급한 두 분야는 전통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고,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 및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미래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기도 하다. 전력 반도체는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그린에너지 및 그린 모빌리티 실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며, 각종 

센서는 디지털인프라구축 및 비대면산업육성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이다.

대용량 전력 반도체, 고전압 IC 및 wide-band gap 전력소자 응용분야로는, 가전 및 모바일 기기 전원제어, 자동차 전장품 제어, 전기자동차 

전원장치, 컴퓨터 부품, 각종 센서제어,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전원장치, 국가 기간산업 (전력, 철도차량 등)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력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유럽이 오랫동안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럽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인피니온, NXP (과거 필립스), ST, Semikron, ABB 등이 있다.

표 1.1 유럽 전력 반도체 회사

기업명 국가 분야

Infineon 독일, 오스트리아 IGBT module & discrete, SiC, GaN

ST microelectronics 프랑스, 이탈리아 IGBT discrete, SiC, GaN

NXP 네덜란드 IGBT module & discrete, SiC, GaN

X-fab 독일 Module & discrete power semiconductor

Semikron 독일 Module & discrete power semiconductor

ABB 스위스 High power semiconductor

ams AG 오스트리아 Medium voltage ICs

한편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분야, 산업 및 의료기기 분야, 국방 및 보안, 환경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IoT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은 유럽의 센서기술은, 유럽 각국 및 유럽연합의 오랫동안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 및 상호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센서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 전체의 전반적인 센서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소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센서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최근의 코로나 19에 따른 유럽 사회 및 ICT 회사들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박종문 박사
오스트리아 ams AG(Principal Engineer, ams AG) 

2. 유럽 비메모리 반도체 및 센서기술,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환경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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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메모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전압 IC 및 wide bandgap 반도체 소자)

전력 반도체는 산업 및 가전기기, 스마트 그리드, 모바일 기기, 자동차 분야 등 전기 에너지 제어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이다. 국가 전력계통 제어를 위한 HVDC (High Voltage DC) 송전이나 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등에 

사용되는 고전압 대전력 소자 (2000V/2000A 이상의 GTO 또는 대용량 사이리스터, 대용량 IGBT 모듈)에서부터, 전기자동차 및 산업용에 필요한 

중용량급 IGBT 및 IPM, 모바일 기기의 밧데리 제어와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고전압 소용량 IC (High-Voltage 

Integrated Circuit)에 이르기까지,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전력 반도체 소자가 있다. 그림 2.1에 전력 반도체 소자의 주요 응용분야를 

나타냈다.

그림 2.1.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소자 응용분야.

유럽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소자인, 중대용량 전력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표 1.1에 언급한 것처럼, 인피니온, ST, 

NXP 등 다수의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등의 고기능 

및 고효율화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대용량 전력 반도체 소자로는 IGBT가 주로 사용되며, 인피니온 오스트리아의 경우 IGBT 소자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인, 두께를 40 µm까지 줄인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이고, 현재 20 µm 두께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그림 2.2에 인피니온 오스트리아에서 성공한 40 µm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를 나타냈다. 이 기술은 자동차 분야 또는 산업용 및 

신재생에너지 전원장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밴드갭이 큰 SiC나 GaN로 구현된 전력 반도체 소자는 여러 특별한 응용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SiC 전력 반도체는 주로 자동차용, 태양전지 전원장치, 고효율 인버터 등에 

적용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으며, GaN 전력 반도체는 고주파가 필요한 통신용 base station, 

또는 고주파 전원장치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SiC 전력소자는 학계의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경쟁력있는 제품개발 및 응용분야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피니온,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NXP 등이 주도를 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단계이고 아직은 주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GaN 고주파 전력소자 개발에 유럽 각국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학계,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표 2.1에 유럽연합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GaN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표시했다.

표 2.1. 유럽연합 지원 GaN 전력 반도체 소자 개발 프로그램 (자료: Horizon 2020 웹사이트).

● 과제명: PowerBase - Enhanced substrates and GaN pilot lines enabling compact power applications

● 기간: 05. 2015 ~ 04. 2018.

● 총예산: 87,613,740 유로

● 콘소시엄: 39 파트너 (9개국)

● 코디네이터: 인피니온 오스트리아

● �요약: 1) GaN on carrier (Si and other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2) Expanding the limits of silicon based power technologies in leading 

300mm wafer diameter will improve the current limitations in on-resistance of Trench-Power-MOSFET and IGBT devices and extend the capa-

bilities of already installed 300mm pilot lines. 3) Pushing GaN power device technology and its superior performance towards the absolute GaN 

limit compared to current approaches taken. 4) Setup pilot production line for fully processed GaN on carrier power semiconductors in leading 

200mm wafer diameter coexisting and compatible with high volume CMOS power manufacturing fasilities. 5) New integration schemes to support 

higher levels of integration and engineered substrates that enable manufacturability of smart systems and higher integration and compact Power 

applications. 

응용분야 및 소자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 및 저전력 소모, 가격경쟁력 및 신뢰성, 고전력밀도, 소형화 및 경량화가 중요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핵심기술들이 필요하다. 소재기술 (중대용량 소자를 위한 군질한 고저항 웨이퍼 및 캐리어 lifetime control 기술, SOI 웨이퍼, 

두꺼운 에피택셜 기술, 열방출 효율향상을 위한 금속 적층소재, 각종 패키지 소재, 충진재 등), 소자 설계기술 (항복전압-온저항 trafe-off 개선, 

고신뢰성-주로 hot carrier degredation 억제 및 SOA 향상 등), TCAD 소프트웨어, 고전압 소자 및 저전압 소자 공정 통합기술, 패키지 및 모듈기술, 

평가기술 (고전압 및 대전류 평가장비, 평가 시스템 및 해석기술), 제어 및 protection 기술, 열해석 및 방열기술 등 많은 요소기술이 요구된다. 전력 

반도체 소자 종류별로 적용되는 요소기술이 다르고, 지면관계상 몇가지만 선택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표 2.2. 고주파 (RF) 저전압 소자와 20-120 V 고전압 소자 공정통합 (고전압 180 nm CMOS 공정).

일반적으로, 고전압 반도체 소자와 저전압 반도체 소자는 요구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및 제조공정이 각각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최적화 되어있다. 현재의 추세는 두 소자를 하나의 칩상에 구현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소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및 제조공정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표 2.2에 180 nm 고주파 CMOS 저전압 소자와 20 - 120 V 고전압 소자의 
그림 2.2. 인피니온 오스트리아에서 성공한 40 µm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 (자료: 인피니온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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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는 센서 기능별로 주요 관련 기업을 표시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기업으로는 카메라 및 광학센서에서 삼성과 LG 이노텍, 

보안분야에서 크루셜텍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있는 센서기업이 아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유럽은 대부분의 센서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이 

다수있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ICT 및 IoT, 특히 가전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이, 유럽 관련 기관, 

기업 및 학계와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다양한 센서관련 전문가 및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예상한다. 

음성인식: Goertek, Knowles, ST, 

보쉬, AAC technologies, InvenSense

환경: 보쉬, ams, ST, Sensirion,

Cambridge CMOS sensors ->ams

광학: 소니, 삼성, OmniVision,

Heptagon->ams, LG 이노텍, PMD

동작인식: ST, AKM, 보쉬,

InvenSense, ROHM, mCube

보안: InvenSense, 크루셜텍, 

Fingerprints통신: NXP, Broadcom, Qorvo

인터페이스: ams, CAPELLA, 

Avago, ST, AAC technology, 

Heptagon->ams

그림 3.1. 스마트 폰 센서 및 대표적인 관련 기업 (굵은 파란글씨: 유럽 기업).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및 Eurostars2를 통한 과제들을 보면, 센서와 관련된 응용기술 또는 센서 기반기술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은 최종제품인 스마트 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기에 채용되는 각종 센서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의료기기, 빌딩 자동화, 환경분야에서 세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표 3.2에, 유럽연합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센서기술 관련 과제들 중에서 일부를, 과제당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예시로 나타냈다. 관련 

지원과제 리스트 및 개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 언급한 웹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표 3.2. 유럽연합 지원 센서개발 과제 예시 (출처: https://cordis.europa.eu/projects, 숫자단위: 유로)

- Improving the Smart Control of Air Pollution in Europe (5,850,830)

- MidInfraRed PHotonics devices fABrication for chemical sensing and spectroscopic applications (16,061,265)

- Integrated 3D Sensors suite (3,393,663)

- Nanotechnology based intelligent multi-SENsor System with selective pre-concentration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4,619,135)

- Development of a non-invassive breath test for early diagnosis of tropical diseases (1,386,000)

- Advanced European Infrastructures for Detectors at Accelerators (12,909,986)

- MIGOSA - Image Sensor for low light Camera Applications (2,960,375)

- Highly Integrated Optoelectronic Sensor (2,997,778)

- Smart tomographic sensors for advanced industrial process control (3,819,642):

- Nanotechnology based gas multispectral sensing system for environmental control and protection (4,941,914)

- Everyday Life Radar Sensors For Transportation (2,407,962)

- FLying ultrA-broadband single-shot InfraRed sensor (4,277,813)

- Multi-Sensor-Platform for Smart Building Management (18,125,921)

- Extended Image Sensing Technologies (26,802,872)

- Robust Sensor Array Processing (1,531,628)

- Metal oxides for gas sensor applications (2,934,284) 

- Nanotechnology based intelligent multi-SENsor System with selective pre-concentration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4,619,315)

- IONIC POLYMER-METAL COMPOSITE AS SENSOR AND ACTUATOR: APPLICATION IN MOTION CONTROL (1,059,542)

- RePower: Maintenance-free and cost-efficient fuel for wireless sensors to energy- and resource-saving solutions (1,578,931)

- SenseOCEAN: Marine sensors for the 21st Century (8,065,330)

- Multi-Sensor-Platform for Smart Building Management (18,125,921)

- FlexSens: Chemical Sensors for the 21st Century

공정통합에 대한 예시로써, 고전압 반도체 소자에 필요한 모듈을 180 nm 저전압 공정에 도입하고 기존의 고주파 CMOS 소자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및 공정기술을 개발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자 설계기술 중에서, 항복전압-온저항 trafe-off 개선 및 국부적인 고전계에 따른 hot carrier 

degredation 억제책으로는, 반도체 소자 최적 구조설계 및 필요한 부분의 도핑농도 최적화를 들 수 있다. 그림 2.3에 소자 특성 최적화를 위한 예를 

나타냈다.

그림 2.3. 고전압 반도체 소자 도핑농도 최적화 사례.

그림 2.3.의 (a) 및 (b)는 3차원 super-junction 및 패턴설계로 도핑농도를 조절하여 항복전압-온저항을 최적화한 경우를 나타냈고, (c)에는 

고에너지 불순물 이온을 반도체 소자의 적절한 곳에 추가로 주입하여 소자의 특성을 최적화한 경우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참조하면 

된다.

3. 센서기술

센서는, 주변 환경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로, 감지 및 변환 방식에 따라 광센서, 물리센서, 화학센서 및 바이오센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센서는 최적의 IoT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존의 산업용 센서는 크기에 제약을 덜 받았지만, IoT 시대와 함께, 

고기능, 소형화, 복합화 및 무선기능이 요구되고, 고성능, 소형화 및 융복합화를 위해서, 센서 제조에 나노기술 및 반도체 기술이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폰 및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바이오 메디컬 분야,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각종 센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 센서기술의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개별 센서기술로는 사회적인 

요구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센서를 하나의 패키지에 실현하는 융복합 센서기술 및 최적의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럽은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센서 핵심기술에 대한 분업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상호 필요에 따라 기업간 인수합병 및 상호지분 확보, 관련 분야 기술을 타 기업에 이전하는 

것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필자가 소속된 ams AG의 경우도 2003년 당시에 전체 인력이 1500명 내외였는데, 이러한 여러 방식으로 2019년 

초에 13000명으로 증가되었고, 현재 특정한 센서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 오스람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고기능, 소형 센서들을 가장 경쟁적,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분야로 스마트 폰을 예로 들면, 현재 채용되고 있는 센서들로는 음성인식 

(MEMS 마이크로폰), 광인식 (CMOS 이미지, IR, ambient light, auto-focusing), 인터페이스 (근접 센서, 3D touch), 환경 (미세입자, 가스, 온도, 

습도), 동작감지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보안 (얼굴, 홍채인식, 지문인식), 통신 (안테나, MEMS 진동소자) 등 상당히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고기능화 복합화되고 있다. 1-2년 이내에, 스마트 폰에만 20 종 이상의 센서들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에 스마트 폰에 

3D super-junction.  (b) 패턴설계로 도핑농도 조절. (c) 고에너지 불순물 이온주입.

https://cordis.europa.eu/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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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한 웹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내의 장비, 소재 및 부품 핵심기술 및 경쟁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산학연과, IoT 및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상호 협력을 한다면, 양 지역의 산학연이 관련분야에서 세계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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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과의 협력방안 및 유럽의 Covid-19에 따른 업무 환경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EU로 통합되면서,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 및 연구개발인력 교류에서도 

국가 간의 장벽이 크지 않다. 이미 EU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EU에 소속된 국가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4년 부터 진행되어 온 유럽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EU Framework Program, FP)을 예로 들 수 있다. 2002-2013년까지 6차 및 7차 

프로그램 (FP6 및 FP7)을 진행했고, 2014-2020년에는 프로그램명을 변경하여 Horizon 2020으로 예산을 700억 유로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산업화 전략이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2021년 부터 7년에 걸친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중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EUREKA 및 Eurostars를 예로 들 수 있다. 대한민국도 Horizon 2020, EUREKA 

및 Eurostars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유럽의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유럽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용방식 및 체계가 상당히 다른 점을 잘 인지하고, 공동연구 파트너와 상호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테면, 콘소시엄 규모가 큰 Horizon 2020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에서 10-40 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큰 틀에서는 협력하지만 핵심기술, 

세부진행 과정 및 최종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산학연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세부적인 기술개발 

협력 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에, EUREKA 및 Eurostars의 경우에는 보통 2-6개 산학연이 참여해서, 2-3년의 연구개발 후에 공동으로 

상업화를 해야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산학연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노력한다. 자동차 부품, 비메모리 반도체, 의료, IoT 

센서, 해양, 항공우주, 건축 및 환경분야 등에서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산학연과, IoT 및 ICT 선도국인 대한민국이 상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로 부터 센서 및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및 시장 진입장벽이 높지만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로 자리잡아 왔다. 

현재에는 IoT 시대의 요구에 따라 특히, 스마트 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 홈 및 스마트 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반도체 기술의 적극 채용으로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경쟁력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문인력이 적고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경험이 짧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과 연계하여 유럽의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면 빠른 시일에 해당 분야의 경쟁력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럽의 전문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M&A, 지분확보 및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라 여겨지고,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당 산업기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러 

이유로, 많은 우수한 과제들이 성공 후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학연이 연계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잘 추적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직적이고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서로 다른 한국과 유럽의 중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면, 오랜 전통과 다양성이 장점인 유럽과 과학기술 혁신활동이 역동적인 한국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기술 공급사슬을 통하여 양 지역의 관련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코로나 19에 따른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학연의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재택근무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한시적인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순조롭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근무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필자의 경우도 현재까지 4

개월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서버에 접근이 가능해서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고 계측 및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방역지침에 

따른 제한된 인력만 특별허가를 받고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상호 필요한 요구들은 온라인 회의로 전달하고 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여러번 여러 대륙간의 다자간 공동연구 및 업무협의가 필요한 필자에게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업무 집중력을 고려해서도 

재택근무를 큰 불편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안이 보장된 온라인 망이 잘 확보되어 있다면, 코로나 19가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 

추세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체의 여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겠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산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한 웹 페이지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news/

eu-coronavirus-response-webpage-industry-and-smes )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웹 페이지의 주요 목적은, 산업 및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여러 조치 및 결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경험, 

솔루션, 요청 및 질문을 공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데에 있으며, 현재까지 1100개 이상의 제안을 산업체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
https://www.eurostars-eureka.eu/
https://cordis.europa.eu/projects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news/eu-coronavirus-response-webpage-industry-and-smes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news/eu-coronavirus-response-webpage-industry-and-smes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news/eu-coronavirus-response-webpage-industry-and-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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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 6개월 : 급한 불 끄고 나니 보이는 미비점들

요약  Summary :

 

2019년 12월 중순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현재 전 세계에 1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6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왔다 [1].  

그렇다면 지난 6개월 간의 ‘지구 응급 처치’ (자가 격리,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인공 호흡기 급생산-보급) 후, 지금에 와서 우리가 Covid-19 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때가 왔다. 의학사상, 이토록 다양한 증세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인류를 엄습한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과거 기업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중 매체 및 social media 의 일반 보도 자료보다 일차 학술 자료 정보 (academic primary literature) 

를 통하여 Covid-19 사태 뿐만 아니라 SARS/MERS사태 등과 비교한 과거-현재-미래, 산-학-연-관 등의 total value chain을 망라하여 현재의 (

그리고 향후에 또 출현할 수 있는)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방향을 나누고자 한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위기 상황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증명받고 있는 이 때, 함께 재차 공유할, 어쩌면 당연한, 교훈이라면 ‘범 기초 

과학 연구-개발-혁신의 필요성’이라 할 것이다. 

I. 개요: 문제의 핵심 파악

세계 보건 기구 WHO 의 공식 timeline 에 의거하면,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Covid-19 전염병은, 6

여개월 후인 현재 전 세계에 1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6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왔다 [1]. 단위 인구로 따지면, 만 6개월 만에 단위 인구 100

만명 중 2000여명이 1년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병에 걸리고, 또 그 중 80여명이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셈이며, 그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반하여, 인구 100만명 중 각각 272명과 6명으로,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통틀어 198 건, 그리고 치료제는 27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 3].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국가들이 

도합 천문학적인 액수인 100억불 이상을 투자했고, 백신 후보가 7, 8, 9월에 각각 하나씩 수천 또는 수만 여명에게 접종하는 제 III임상 시험 단계를 

시작한 지금의 시점에서, 아직 의문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처절한 사투 6개월 후의 우리 인류의 상황이다. 회복된 환자라고 모두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며, 설령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그 지속성이 아직 수 개월이라는 증거 밖에 없고 [4], 재차 노출되었을 때에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이용한 후천성 (획득) 면역 기작 을 불러일으키면 만사형통일지도 미지수이다. 전 세계에서 그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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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에 가장 존경을 받는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추구하다 한 때 인구 백만명당 세계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기록을 보였던 것도 지난 반 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아울러 여태 왜 Covid-19 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하여 증세도 미온하고 치명률이 낮은지에 대해 (전체 환자 수의 7%에 

불과) [5,6], 그리고 중증 환자들의 경우, Covid-19 이 혈전 메카니즘에 깊이 관여되어 폐 이외의 심장, 신장, 혈관, 간, 뇌 등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7,8],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Covid-19 에 한해서만이라도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잘 다스려서 그 치료가 과연 가능한 

지에 대해, 안타깝게도 학자들이 알고 있는 바가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9-11].

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하여 정치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많은 사망자들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는 N95 마스크가 차단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크기가 100~300 nm인 반면 바이러스 입자 직경이 약 70  nm이다 

보니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단순 논리를 적용했었다. 그런데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쉴 때, 바이러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가 미세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분자의 호흡도 저항을 받는 것을 느꼈다면, 마스크의 착용 효과는 입자의 절대 크기를 분획하는 

이원적인 차단에만 있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 감기에 걸리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통상 마스크를 쓰는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이미 깊이 담겨있는 민족의 지혜가 전염 방지의 로지스틱스를 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II.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 그리고 바람직한 향후 방향

(1) 치료제 개발

SARS-CoV-2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는 

리보핵산 (RNA) 바이러스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소분류에 사스 

(SARS)와 메르스 (MERS)가 포함되고, 대분류에는 코감기 바이러스 

(rhinovirus), 소아마비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에볼라 및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매년 전 세계를 괴롭히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여기에 속한다 (표 1). RNA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RNA 중합 효소 (RNA 

Polymerase)이며, RNA 중합 효소는 DNA 중합 효소와는 달리Error 

Checking, 즉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활성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빈번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이 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RNA 

중합효소를 선택적으로 특이하게 억제시키는 약물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를 위하여 렘데시비르 Remdesivir가RNA 중합효소 억제제 

(실제로는 전구 약물, pro-drug)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중증환자의 

회생은 못하나 경증 환자들의 퇴원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14].

최근 보도에 의하면 렘데시비르의 개발 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사가 인도와 파키스탄 몇몇 제약회사에게 127개국의 특허 

실시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에서 (국내는 7월 1일부터 공급 계획), 미국 정부가 길리어드사의 3개월 간의 전 생산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적어도 이 기간 중에 다른 국가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15-17].

렘데시비르 이외에 현재 일선에서 사용하는 치료제 및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가 더 있으며, (i) 부신피질호르몬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덱사메토손 (데카드론), (ii) 회복된 환자들의 회복기 혈장 (convalescent plasma), 그리고 (iii) 혈전 항응고제 (anticoagulants) 투여가 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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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혈장 접근 방법은 여러 예비 실험을 거쳐 안전한 치료로 증명을 받았으나 [18] Covid-19 에 회복된 환자들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법은 아니며, 헤파린 또는 이녹사파린 등과 같은 항응고제의 예방 복용량 투여는 아직 그 구체적인 효용을 짚어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짧은 기간 중에 놀랍게 부각된 저가 염증 치료제 덱사메토손은 알레르기, 습진, 관절염, 대장염, 천식 등에 이미 투여되고 있는 약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Covid-19 환자의 사망위험을 28~40%, 기타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위험을 20~25% 감소시키는 데에 유효하여, 

세계 유수 병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COVID-19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전체 (Genomics), 전사체 (Transcriptomics), 단백질체 

(Proteome) 및 대사체 (Metabolome) 등의 - Omics 분석을 통하는 것이 정석 플레이라 하겠으며, 전사체 분석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과 서울 

대학교의 김빛내리 교수 / 장혜식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 주자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 한편 단백질체는 SARS 

바이러스와의 비교 [21, 22], 그리고 COVID-19와 인체 내 단백질들끼리의 상호 작용 지도 (Protein Interaction map) 분석을 통하여 [23] 이에 적용 

가능한 재창출 (재지정) 약물 Drug Repurposing / Drug Repositioning 에 대한 예측이 나온 상황이다 [21]. 즉, 이미 안전성을 허가받고, 생산, 사용, 

판매 중인 약물들을 가지고 적응증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수억불 이상의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이 실천되고 있으며, 

의미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백신 개발 및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백신 신약 개발은, 유전인자 백신 (DNA 와 RNA 두 종류; 여기에 미국의 Moderna 사의 백신과 독일 BioNTech 과 

Pfizer 공동 개발 백신이 포함), 바이러스 벡터 백신 (여기에 옥스포드 대학교와 Astra Zeneca 공동 개발의 백신이 포함), 단백질 백신, 전 바이러스 

(whole virus) 백신 등으로 나뉘며, 선두 각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3]. 특히 백신의 경우, 항체 형성과 그 지속성이 중시되므로, 임상 시험을 최초로 

마쳤다 하여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백신 개발에 있어서의 또 다른 키포인트 중의 하나가 항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상의 target 항원인데, 상기 대부분의 백신 개발자들은 모두 그 

항원을 바이러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돌기 단백질 (S 단백질) 로 삼고 있다. 독감 Influenza바이러스의 경우, 유전자 변이를 대단히 쉽게 하기 때문에 

표면의 H 와 N 단백질에 대해서 WHO 에서 그 특이성을 정기적으로 분석-예측하여 새로운 독감 백신이 매년 개량되어 생산된다. 동종의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표면의 S 단백질이 쉽게 변이를 하면 백신이 항원 인식을 못하여 백신의 효용이 급격히 감소될 수 밖에 없으며, 

아니나 다를까 지난 6개월간 Covid-19 은 지구상의 인류 모두를 숙주로 삼아 (세계 확진자 수 1300만명 이상을 비롯한 수 없는 무증상자 및 어린이 

포함), 지난 반 년 기간 사이에 무려 8600 회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했다 [24] (그림 1).

그림 1.  CoV-SARS-2 바이러스 유전자 돌연변이의 상사성 homoplasy 지도 [24]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백신이 목표물로 여기는 바이러스 표면의 S 단백질의 유전자가 이미 13종의 변이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유럽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G 형이 S 단백질 상의 중요한 인식 부위의 아미노산이 치환된 것으로 [25], 이 변이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염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6, 27].

III. 스웨덴의 집단 면역의 ‘대국민 모험’ 및 여러 국가들의 복합적인 항-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기능의 중요성 인식

  

스웨덴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큰 존중을 받고 있고, 그만한 경륜과 업적을 쌓은 국가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Covid-19 사태 대처 방법으로 집단 면역 Herd Immunity 정책을 추구해 주변 유럽 국가들과 상이하게 격리조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역시 스웨덴은 다르다’며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5월 중순에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자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5~10배의 경악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8]. 그렇다 

하여 이 정책으로 스웨덴 국민의 항체 양성 반응 수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며, 수도인 스톡홀름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도 오히려 낮은 10%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Covid-19 정책 수립 당시 역학 Epidemiology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어, 지금까지의 전염병 역사를 통하여 집단 

면역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면 미생물학 및 분자생물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Covid-19의 

병원균이 미지의 RNA 바이러스임을 깊이 공감하고, 감염 후 온전한 면역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과거의 교훈이 있다면 2000년 이후에 아시아와 영국을 휩쓴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을 들 수 있다. 

병원균이 역시 RNA 바이러스인 이 전염병은, 당시 역학자들이 그 해결책으로 집단 면역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동물의 복지 및 육가공 상품성에 대한 

당연한 이유 외에 변이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불행 중에 스웨덴이 우리나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과 함께, Covid-19 바이러스가 후천성 

면역과 선천성 면역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면역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 학자들은 항체 양성 반응으로 

표출되는 체액성 면역 humoral immunity 외에, T 세포를 통한 세포성 면역이 무증상자 또는 경증 환자에게 있음을 보였으며 [29], 한편 선천성 면역 

반응으로 중증 환자에게 오는 과잉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 폭풍 Cytokine Storm)의 원인 규명에 KAIST 의 신의철 교수팀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30]. 또한 예기치 않았던 최근 관찰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와 전혀 관련 없는 결핵 Tuberculosis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이 (접종 후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된 면역 trained immunity 기능을 부여하여 Covid-19 으로부터의 보호에 잠재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BCG 백신의 항 Covid-19 임상 제 III 단계 시험이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속개되고 있다 [31, 32]. 이처럼, 

우리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명 현상의 실험과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판데믹을 이기는 정보가 연속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도, 그간 반 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통하여 얻은 지혜라 할 수 있다.

IV.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역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3]. 지금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의료 시설 밖에 

없었던 20세기 초반, 당시 전 인류의 1/3을 감염시키고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스페인 독감 influenza바이러스는, 결국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역 방법으로 종식되었다. 즉, 치료 방법도 백신도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가며 환자들을 최대한 격리시키고, 그 사이에 면역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차츰 증가하여 이들이 사회 전반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하여 

세계 경제가 천천히 회복을 시작하였다. 결국 스페인 독감이라하는 판데믹은, 1920년의 4차 대유행 (4th wave) 이 미국, 영국, 유럽,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끝으로, 독감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 때 당시의 스페인 독감은 A 형인 H1N1 이었으며, 주목할 사실은 유전자 변이로 매년 WHO 에서 새로이 분석-예측하여 제약 회사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현 독감 백신도 결국 동일한 항-H1N1 인 것이다  (이와 함께 A 형H3N2 와 B형 바이러스도 포함). 즉,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형질은 최대한 많은 수의 개체를 널리 전염시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는 치명률이 낮을수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H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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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인류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뎌내는 유행병으로 진화된 것이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Covid-19 도 동종의 RNA 바이러스로서 항-CoV-SARS-2 백신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으며 (특히 노령층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나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백신 말고도 우리 인체의 여러 면역 기능에 의하여 부분적인 제어가 가능하고 치료제들이 

개발될 것이기에 중증 환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 년 후, 전염도는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형질로 그 유전자가 

안정화 (?) 되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인류가 한 번 앓고 수 주 후에 낫는 유행병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1918년과 2020년, 100년을 사이에 둔 두 판데믹을 비교하며 증명되는 한가지 사실이 있다면, 신종 전염병의 출현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겠으나, 

인류의 피해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인 신념과 지원을 

겸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V. 글로벌 혁신 Global Innovation 을 위한 겸허한 제언

자타가 공인하듯, 2000년대 초기부터 뼈를 깎는 듯한 체질 개선을 하여 이제는 세계의 수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및 제약업계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과 셀트리온 기업군은 위탁 생산 (CDMO) 및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s, 동등생물학적제제) 생산을 

통하여 수 조원에 달하는 수주/판매를 거듭하여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신데렐라로 도약하였고, 이외의 우리 제약업계 일반도 그에 못지 않은 성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막상 1등이 되는 것 보다 1등의 유지가 어렵듯이, 어쩌면 2020년의 Covid-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동안의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어떠한 기업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전천후 철학을 수립하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상기의 치료제/백신 

개발 내용에 연계되어, 과거/현재/미래를 망라한 몇 가지 구체적 또는 일반적인 제언을 겸허히 올린다:

[제언 1]  렘데시비르는 본래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2002년의 중국의 사스 사태 또는 2015년의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 당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중합 효소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과량 발현하고 이를 억제하는 약물 연구를 (신약이든 

약물 재창출 drug repurposing 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면, (비록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수는 없을지언정), 현 Covid-19의 세계 신약 개발 

경쟁에 색다른 변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제언 2]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의 life cycle 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업계 및 바이오 벤처업계에서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생산 사용 판매하는 재창출/재지정 약물을 Covid-19 환자 치료 중인 국내 및 세계 도처의 병원에 공급하여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박차를 가하면, 학연산관 모두를 아우르는 혁신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나오리라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해외 

stakeholders 와 접목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임.

[제언 3]  판데믹이 산불처럼 급속히 퍼지다 보니, 급할대로 급해진 선진국들은 거액의 정부 지원을 통하여 백신 개발에 올인 all-in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현재 학계에서는 (i) 예방 백신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임),  (ii) 예기치 않게 세포 감염 경로 및 그 치료가 점점 복합적으로 밝혀지고 있는Covid-19 바이러스의 현 주소를 감안하여 치료제/백신이 

중장기적으로 개발되는 시나리오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i) 의 경우에 많은 투자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ii) 에도 동일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신중할 것으로 사료됨. 

[제언 4]  현재 세계의 학제 양상은 점점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최고의 깊이와 권위를 추구하고 

얻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항상 제1순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와 함께 21세기 전문가의 새로운 의무 사항이라면 타 분야의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재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cross-disciplinary 만남을 더더욱 

도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제언 5]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명과학자, 의과학자들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 우리나라 및 대만 등의 SARS, MERS 관련 연구팀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데믹의 해법이 결국 세포 / 유전자 / DNA 

/ RNA / 단백질 / 수용체 / 효소 / 대사산물 / 조직 / 기관 / 약물 등의 다중상호관계를 실험적으로 논하고 밝히는 작업인 관계로, 이제는 생명과학, 

의과학, 또는 생물 공학의 세부 분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연구는 하나도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즉, 이번 기회에 증명 받은 것이 

있다면, 미래의 위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미래의 결실을 예측하지 못하는 기초 과학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의학사상, 이토록 다양한 증세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인류를 엄습한 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모두가 차근 

차근, 차곡 차곡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을 신종 감염병으로부터의 인류의 피해는 과학 발전의 깊이와 폭에 반비례하여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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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 전망 2020
- 유럽연합의 E-헬스케어 정책 및 법제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201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치료의 한계와 전통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1 이 

공고됨에 따라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원격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약사회, 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하며 찬반양론이 매우 팽팽하게 대립 중에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지금까지 E-헬스케어로 지칭되는 스마트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의 ‘치료’를 뛰어 넘어 질병의 ‘예방’

까지 염두 해 두고 의료보건체계를 지속적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2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E-헬스케어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하기에서는 유럽연합과 개별 국가 예시로 독일을 선택하여 E-헬스케어 현황 및 관련 법제 등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의료 및 보건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연합 및 독일의 E-헬스케어 관련 정책 및 법제

1. 유럽연합의 정책 및 법제

(1)…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환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크로스보드지침」(Directive 2011/24/EU)3   

 2011년에 제정 및 발효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환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크로스보드지침: 이하 환자이동지침」은 유럽연합의 E-헬스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4  

동 지침5 은 회원 국가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자발적 협력 및 지원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적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과 높은 수준의 신뢰와 보안을 달성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 E-헬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더 나아가 건강기술6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양도 가능한 과학정보 제공 등과 같은 

협력범위를 명시하여 E-헬스 구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동법 제15조).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 �참고: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08e68564-67fe-11e9-9f05-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117250378 ; https://ec.europa.
eu/health/ehealth/home_en (2020.7.18 최종방문)

3 �Directive 2011/2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ABl. L 88 vom 4.4.2011).

4 Krimmer et al, Digitalisierung und E-Health in Europa, Vdek 5./6.2018 참조.

5 �유럽연합운영조약(AEUV) 제288조 제3항에 따라 지침(Directive)은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지침 규정목적에 알맞게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은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알맞게 국내법으로 전환된 법규에 의거하여 개별 회원국가를 구속한다. Erbguth/Guckelberg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3 Rn. 4: 유럽연합의 법령
체계는 박인수,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013, 35면 이하 참조.

6 「환자이동지침」 제3조 제c호 제l목에 따라 ‘건강기술’은 질병예방 또는 진단 및 치료절차뿐만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와 외과적 수술절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민지
독일 자알란트 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

해당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료측면의 

권리가 향상되었으며, 국가 간 의료정보교환을 통해 의료분야의 

난제로 지목되는 각종 희귀질환 등과 같은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 E-헬스 상호운용 가이드라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럽연합은 기존의 E-헬스체계와 

연계하여 유럽연합차원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2020년 5월에 발표된 「E-헬스 상호운용 

가이드라인」7 을 꼽을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상기 유럽연합의 「환자이동지침」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코로나사태 해결을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 관할기관에 플렛폼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기 전 유럽연합은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익명으로 처리된 모바일 이동데이터의 사용 등과 같이 기술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8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케이션이용을 위한 국가 간 상호운용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의 데이터 보호를 다루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승인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모든 회원국과 위원회가 코로나감염체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접촉추적을 지원 하기 위해 상호 운용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엔드솔루션(Backend Solution)9 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와 보안 및 관리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차세대 인터넷 및 모바일헬스 커뮤니티 등 E-헬스산업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에 국한된 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각종 과학기술을 E-헬스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별국가로써 독일의 정책 및 법제

(1) 정책

1) Digital Health 2025 (Digitale Gesundheit 2025)

독일 연방보건부는 자국 내 E-헬스정책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 ‘Digital Health 2025’ 혁신포럼을 발족하고 모든 건강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디지털건강솔루션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환자정보기록 디지털화’, ‘전자처방’과  

‘원격진료’ 등과 같이 E-헬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당내용이 실무에 빠르고 책임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점이다. 해당 방안의 연구를 위해 모바일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응용프로그램 (예: 전자처방App) 및 서비스 제공업체, 보험회사, 정부관계자와 

일반인 대표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10

환자정보기록이나 전자처방 등과 같은 의료체계의 디지털화는 [그림1]의 설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편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나 의사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European Commission, eHealth Network Interoperability guidelines for approved contact tracing mobile applications in the EU, Adopted by consensus by the eHealth Network, Brussels, 
Belgium, 13 May 2020.

8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8.4.2020 C (2020) 2296 final.

9 �여기에서 말하는 백엔드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의 입출력장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백엔드 솔루션이란 서로 다른 응용 프램그램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사용하는 언어나 플랫폼에 관계없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10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e-health-initiative.html#c11937 (2020.7.18 최종방문).



  32     33KIC Europe Issue  Vol. 01      Report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 전망 2020

[그림1] 설문에 따른 독일 내 의료 디지털화정도 (응답자: 의료진407명 단위: %)

1. 처방전 등 업무에 있어 의사들의 수기 작성 비율   

2. 응답자 중 종이 문서 작업 비율       

3. 응답한 의사들 중 의료체계디지털화 긍정평가비율

출처:https://www.krankenkassenzentrale.de/wiki/e-health#gesetz (2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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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 인프라 구축

독일은 E-헬스성공의 기초를 신뢰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인프라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즉, E-헬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텔레매틱스인프라 내에서 의료시스템의 모든 행위자가 연결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스템에 관계 없이 안전한 정보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 

정보교환의 방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5년 전자건강카드(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eGK, 영문: electronic health card: e-Health card)를 도입하여 이를 건강보험카드증명으로 대체하여 해당 카드에 담긴 정보가 독일 의료시스템의 

건강 네트워크를 위한 피보험자의 개인 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건강카드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의사와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정보교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그림2] 독일 전자건강카드 예시

출처:https://www.verbraucherzentrale.de/wissen/gesundheit-pflege/krankenversicherung/die-elektronische-gesundheitskarte-10889 (2020.7.18 최종방문)

또한 2017년 12월부터 텔레매틱스 인프라를 의료분야에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병원, 약국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모두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의료진 및 관계자로 확대되어 처방계획, 전자응급 데이터 등의 전자환자기록(elektronische 

Patientenakte: ePA, 영문: 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 의료진 및 관계자가 손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환자치료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11 또한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동일한 검사나 문진을 반복할 필요 없이 전자환자기록을 통해 환자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12

같은 해인 2021년에는 전자처방전(elektronisches Rezept: eRezept, 영문: electronic Prescription: ePrescription) 또한 도입 될 예정이다. 

11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begriffe-von-a-z/e/elektronische-patientenakte.html (2020.7.18 최종방문).

12 https://www.gematik.de/mediathek/ (2020.7.18 최종방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회원국의 시민은 유럽연합 내에 체류하는 동안 E-헬스전략에 기반한 전자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자처방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은 자국법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을 법제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여 독일 내 전자처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의 전자처방을 위한 접근권 등을 보장하려고 계획중에 있다.13 이를 통해 

종이에 기반하고 있는 처방은 전자처방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처방전과 관련하여 더욱 기대되는 것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보험자가 온라인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텔레매틱스 

인프라의 일부로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이다.14 

 

3)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활용 확대

독일은 인공지능을 의사대체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및 개인별 맞춤 암치료 등에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의 상담시간을 늘려주어 환자의 의료서비스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독일 

연방보건부는 희귀질환, 응급환자치료 및 피부암 등 3가지 분야를 특정하고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자 맞춤서비스 및 신뢰 있는 진단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센서’, ‘스마트 데이터 사용’, ‘스마트 알고리즘’ 및 ‘스마트 통신’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환자 중심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코로나팬데믹 하의 E-헬스정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의료시스템은 과부화상태이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독일에서는 기존 E-헬스 정책 및 

법제를 확대 및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폰을 이용한 디지털 건강서비스 및 솔루션은 현재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진료를 통해 진료소 방문을 대체하여 감염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 서비스 등 E-헬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개방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3] 코로나 팬데믹 이후 E-헬스에 대한 사회적 개방도에 대한 2020설문 

(응답자: 16세 이상 1193명, 단위 %)

1. 디지털건강관리확대긍정평가

2. 디지털대화를통한 의학조언확대필요성

3. 보편적 원격의료서비스 필요성

출처: https://www.ibusiness.de/aktuell/db/946570sh.html 재구성

              93%

     62% 

59%

(2) 법률

1) 「전자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법률」 (Gesetzes für eine bessere Versorgung durch Digitalisierung und Innovation: DVG)

지난 2019년 12월 19일 「전자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법률: 이하 디지털 치료 법률」이 발효되었다.15 동 법률은 독일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법률이며, 독일의 E-헬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의료분야의 디지털 소통과 응용프로그램의 

13 https://www.vdek.com/magazin/ausgaben/2019-01/erezept.html (2020.7.18 최종방문).

14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dsg.html (2020.7.18 최종방문).

15 BGBl. I 2019, 2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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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용과 기타 관련 법률의 변경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이하 E-헬스법)16 과 같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법률의 변경사항을 담아놓은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법률의 핵심사항은 ①어플리케이션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②환자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전자환자기록에 저장할 수 있으며, ③화상 

상담과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가능하게 됨 등의 세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이 담길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에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Muster-)Berufsordnung für die in 

Deutschland tätigen Ärztinnen und Ärzte)17 제7조 제4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원격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은 

원격치료 전면금지 원칙을 따랐다.18 2011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원칙적 대면치료, 제한적 원격의료서비스 제공가능19 으로 규정을 수정한 바 

있었으나, 이때의 수정규정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초진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 등 원격 의료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다.20 사실상 독일의 

원격치료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며, 이는 의학적 조언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개인적 접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Goldstandard’가 독일 치료의 기본원칙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21 

2018년에 들어서 독일 의사회의 과반의 찬성으로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 중 원격 의료 금지 원칙이 대대적으로 수정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담은 「디지털 치료 법률」이 발효될 수 있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사회법전 제5권」 등이 변경되어 독일 내 원격 의료 서비스 가능성이 

진일보하게 확대되었다.22  

일례로 독일의 슈트트가르트(Stuttgart)는 2018년 4월 16일부터 의료보험조합의사연맹과 함께 법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진료서비스 모델프로젝트인 ‘Docdirekt’23 를 제공하고 있다.24  

 한편 「디지털 치료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인프라구축 및 확대가 병원 및 의료기관에 강제되며 약국은 2020년 9월 

1일까지, 병원은 2021년 1월 1일까지 E-헬스를 위한 텔레매틱스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25 이와 같은 규정은 코로나사태 이후 비대면 

의료행위와 같은 혁신적이고 탈전통적인 의료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 「사회법전 제5권」 (Fünf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V)

「E-헬스법」 및 「디지털 치료 법률」에 따라 개정된 「사회법전 제5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법 제15조의 보험카드용어가 전자정보카드(eGK)로 대체되면서 동법 제291조에 따라 전자정보카드가 보험증명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전자정보카드가 도입되면서 동법 제291a조에 따라 환자에 대한 주요정보가 전자정보카드에 입력되어 환자의 치료계획 및 치료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16 �BGBl. I 2015, 2408면. 2015년 12월 29일에 발효된 법률로 동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한 보안기능을 갖춘 탤레메틱스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
자의 권리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7 �(Muster-)Berufsordnung für die in Deutschland tätigen Ärztinnen und Ärzte – MBO-Ä 1997 –*) in der Fassung der Beschlüsse des 121. Deutschen Ärztetages 2018 in Erfurt 
geändert durch Beschluss des Vorstandes der Bundesärztekammer am 14.12.2018.

18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 제7조 제3항: 의사는 신문 잡지와 같은 서신매체나 통신매체 또는 컴퓨터통신네트워크로 의료행위 (특히 상담)를 할 수 없다. Beschlüsse des 114. 
Deutschen Ärztetages 2011 in Kiel, Stand: 29.08.2011 참조.

19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 제7조 제4항: 의사는 인쇄매체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서만 상담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원격 의료 절차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의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한다. Beschlüsse des 114. Deutschen Ärztetages 2011 in Kiel, Stand: 29.08.2011 참조.  

20 Hahn, Telemedizin – Das Recht der Fernbehandlung, 6면.

21 Hahn, Telemedizin – Das Recht der Fernbehandlung, 6면.

22 �「독일 표준 의사 직업 규칙」 제7조 제4항: 의사의 치료와 상담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 통신매체는 의사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 통신매체를 통한 상
담 및 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의사 또는 소견서, 상담, 치료 및 문서제공이 가능한 방식 등을 통해 필요한 의학적 주의 및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료 및 상담
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Muster-)Berufsordnung für die in Deutschland tätigen Ärztinnen und Ärzte – MBO-Ä 1997 in der Fassung der Beschlüsse des 121. Deutschen 
Ärztetages 2018 in Erfurt geändert durch Beschluss des Vorstandes der Bundesärztekammer am 14.12.2018.

23 �2020년 6월 9일 기사에 따르면 원격 치료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300명 가량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격치료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Docdirekt 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약 9000명 가량으로 이용자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 사이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이용자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Docdirekt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는 원
격의료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과 원격의료서비스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 있다. 참고: https://www.hz.de/suedwest/corona-bringt-schwung-in-
telemedizin-46898525.html (2020.7.1 최종방문). Docdirekt온라인 사이트: https://www.docdirekt.de/start/

24 https://www.hausarzt.digital/allgemein/telemedizinische-behandlung-mit-docdirect-gestartet-25747.html

25 BT-Drs. 19/13438.

대표적으로 동법 제31a조의 투약처방계획(Medikationsplan 영문: medication management: EMM)에 따른 정보는 의사와 약국 간의 약물과 

관련한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전자처방계획(eMedikationsplan 영문: electronic medication management)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정보카드에 

저장될 수 있다.26 동법 제291a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자정보카드는 투약안전성을 테스트 하기 위한 데이터처리를 위해 투약처방계획을 돕도록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처방계획의 전자정보카드에 입력하는 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나 전자정보카드에 입력되는 

전자처방계획은 E-헬스의 인프라 구성을 위한 중요한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7

또한 동법 제291g조에 따라 연방의사협회는 연방보험회사협회 및 텔레매틱스협회와 원격의료 제공에 대한 기술절차 및 요구사항, 보안 및 

기술구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16년 6월 30일까지 합의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E-헬스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날짜를 정해두고 해당 기간 안에 기술적 

부분을 서로 합의하여 환자정보기록, 전자처방 등과 같은 E-헬스를 대표하는 핵심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 「텔레매틱스인프라 내 전자환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안)」 ( Entwurf eines Gesetzes zum Schutz elektronischer Patientendaten in der 

Telematikinfrastruktur: PDSG)

지난 2020년 4월 1일 연방 내각은 환자정보보호법률(Patientendaten-Schutz-Gesetz)로 약칭되는 「텔레매틱스인프라 내 전자환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다.28 동 법률안의 핵심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E-헬스의 핵심이 되는 

의료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 및 활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다.

법률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 

2021년부터 환자본인은 개인의 엑스레이 이미지, 예방접종내역, 의사소견서 등을 의사에게 전자환자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환자기록에 기입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데이터 등은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환자 본인은 전자환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환자 본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전자환자기록에 저장된 각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의사가 본인의 전자환자기록에 접근가능하도록 설정하되 특정 내용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023년부터 전자환자기록의 당사자는 본인의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가명화 또는 암호화 하여 의료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의사, 병원과 약국 등 텔레매틱스 인프라에서 다뤄지는 환자 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 

또한 텔레메틱스 인프라 내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환자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작동 및 보안상 결함을 발견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00유로 (한화 약 4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올해 2020년 가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29 

26 https://www.vdek.com/presse/glossar_gesundheitswesen/elektronischer-medikationsplan-eMP.html (2020.7.18 최종방문).

27 https://www.bundesaerztekammer.de/aerzte/telematiktelemedizin/earztausweis/e-health-gesetz/ (2020.7.18 최종방문).

28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m Schutz elektronischer Patientendaten in der Telematikinfrastruktur, Bearbeitungsstand: 31.03.2020 16:16 Uhr.

29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dsg.html (2020.7.1 최종방문).



  36     37KIC Europe Issue  Vol. 01      Report	 1. 독일의 코로나19 대응과 미래성장전략

III. 유럽연합 및 독일 정책 및 법제에 대한 평가

독일과 유럽연합의 E-헬스케어는 기존의 전통적 의료방식을 디지털화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장하는데 법제의 핵심이 있으나 앞으로 E-헬스케어는 

개인의 생활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등으로 점차 확장 및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전면 금지되었다가 

과반의 찬성으로 진료행위에 기술을 점차 접목시켜 의료방법의 확장을 꾀하게 

되었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 이후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증강 현실,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이 

기존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변화 및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흐름은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 디지털경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은 E-헬스관련 산업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독일은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산업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프레임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헬스플랫폼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법제화하여 플랫폼구축을 

법적 구속력을 갖은 형태로 이행해 나가는 독일의 방식이 눈에 띈다.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을 통해 E-헬스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것은 

E-헬스 플랫폼구축을 위한 독일의 명확한 의지와 사회적 함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헬스에서 핵심적인 것은 환자의 정보에 기반한 의료데이터이다. 유럽연합 및 독일의 E-헬스의 중요부분인 전자건강기록, 전자건강카드, 

전자환자기록 등 모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의 개인 기록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생성 및 수집되는 정보인 

전자건강기록(EHR)에서 개인이 생성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으로 정보사용범위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개인정보침해발생가능성이다. E-헬스의 성공여부는 정보수집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 및 건강기록을 보호할 보안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정보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여부는 결국 개인에게 달려있고,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E-헬스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데이터축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IV. 국내정책 및 법제화를 위한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를 넘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물리적 거리에 연결의 의미를 더한 온택트(Ontact)가 전 세계적 삶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고, 국민보건이 인간안보개념으로 확장되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위험대응체계를 일상화하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즉,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주요 키워드는 각종 산업 및 국가체계의 스마트화 가속이며 그 중 하나의 중요 영역으로 스마트헬스케어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플랫폼형성은 시대적 흐름이자 산업성장과 환자의 건강권 강화를 

촉진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의료사업의 확장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비대면 의료의 허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의 필요성을 확인 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여론의 증가 또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30 

30 경기연구원의 언택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참조: https://www.narasallim.net/2635 (2020.7.19 최종방문)

다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수용률과 활용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의 문제는 

상기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언급한 정보제공문제와 더불어 스마트헬스케어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정부개입을 통한 요양급여비용의 조정이 없으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의료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책임 소재의 문제를 비롯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과 같은 관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당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중요도 및 활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허용 중에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현재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병원31 수가 늘어나는 등 

의료계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지는 모습도 계속 관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은 점차 더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 팩데믹 

위기를 국가 경쟁력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계적 흐름과 필요를 

생각해 보았을 때 스마트헬스케어의 도입은 필수불가결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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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VR 기술은 특유의 몰입감과 활용 가치로 인하여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술적 한계에 따른 어지럼증, 

낙후된 유저경험으로 최근 몇년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 되었고, 최근 2~3년간 유럽및 독일 정부와 투자자들은 VR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VR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펜더믹 시대를 맞아 새로운 원격 교육 및 통신 도구로써 VR 시장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 정부와 EU는 새로운 원격교육 기반을 찾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로 VR 장치의 사용을 적극 권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5G 상용화에 따라 초고속, 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Cloud VR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4년뒤 AR과 더불어 7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VR 마켓 및 관련 하드웨어 마켓 전망

1, VR 현황 문제점

VR 기기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쓰는 헤드셋)가 2016년경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비싼 VR 기기 가격,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주기에 부족한 저해상도, VR HMD의 PC 테더링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VR 컨텐츠 결핍, 어지러움증 등의 문제로 

스마트폰처럼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VR 관련 산업이 대규모 마켓을 형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기술 분야의 숙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머리(VR HMD: Head Mounted Display)의 움직임과 눈에 보이는 VR 화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매스꺼움이 없는 쾌적한 VR 

컨텐츠 시청을 위해 MTP(Motion-to-Photon) 지연을 10~20ms이내로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2) 현실과 거의 같은 진정한 몰입감을 주기 위해 Full-view 해상도(Sphere video)가 12K~24K 이상, Full view중 시야(FOV) 화면 해상도는 4K

이상, 시야각은 120° 이상, 프레임율은 60~120fps 이상, Refresh rate은 90Hz 이상 등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VR 기기의 가격이   500달러 

미만으로 저렴 해야 한다.

3) 현재 주로 제공되는 VR 기기를 PC에 테더링 (PC가 FOV 렌더링, 즉 고화질 VR 그래픽 프로세싱을 PC가 수행)하여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되는 

유선형 방식이 아닌, VR 기기만 있으면 되는 모바일 VR(Standalone VR 기기)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때 모바일 VR 기기의 VR 컴퓨팅으로 인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해줄 수 있어야 한다.

4) 고화질의 VR 컨텐츠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편의성 제공과 대용량 VR 소스 파일로 인한스토리지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스트리밍 방식(지금 

VoD, 음원 처럼 이용의 편의성 제공 측면과 VR 소스 파일의 대용량성으로 인한 단말 스토리지 비용 문제)으로 VR 기기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때, 대규모의 이용자들이 VR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때 통신사업자망내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보편적인 기술로 사용되지 못했다.

그림 1] Screen door effect

그림 2] 어지러움증

정광일
이머시브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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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품질 그래픽 

그림 4] 유선 연결및 백팩 - SK Telecom 홈페이지

2.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시장 동향

1) VR과 자동차 산업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VR 기술을 이용해왔다. VR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고, 또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미 

완성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거의 모든 부품을 컴퓨터로 설계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VR 기술에 대입시켜 미리 설계 검토를 할 수도 있다.  닛산, BMW 

등의 회사는 엔지니어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VR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원격으로 보면서 서로 색상을 파악하거나 디자인에 대해 논의한다. 

헤드라이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조도를 설정하고 VR을 도입하면 야간에 어느 정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고, 용접 시뮬레이터, 가상 운전 감각 파악, 도장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VR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공장을 미리 만들어서 그 가상의 공장을 거닐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거나, 거대한 동굴 같은 곳도 다녀보는 등 현실에서 해보기 힘든 

다양한 시도들을 VR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해볼 수 있다. 

VR은 자동차 제조 부분뿐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아우디는 이미 자동차 Configuration App을 VR로 만들어 세계 주요 

도시에 전시를 시작했다. 소비자는 VR 환경이 갖추어진 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하는 모델뿐 아니라 색상, 각종 옵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실감 체험해 볼 수 있다. 영업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량에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가면서 실감 체험해 볼 수 있기에, 

영업점은 다양한 차량을 매장에 전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역시 특정 차량을 보기 위해 매장의 차량 보유를 확인하며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차량선택 후에도 옵션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실감 체험을 통하여 빠른 옵션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구매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VR과 자동차 홍보및 설계

2) VR과 스마트 공장 직원 교육 시스템 

폭스바겐 등 대규모 공장 시스템을 갖춘 유럽의 회사들은 VR을 통해서 직원들을 빠르게 교육 시키기를 원한다. 이는  VR 도입으로 누구에게나 

쉽고 빠르게 몰입감 있는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교육에 드는 비용 또한 현저히 절감이 가능하다. 이처럼 VR

은 스마트 공장 현지에서 직접 이루어 질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솔루션 이다.  

3) VR과 B2C 게임 시장

VR 게임의 경우, VR 장비의 보급률이 떨어져, 많은 VR 게임 회사들이 Steam이나 오큘러스 플랫폼에 게임을 납품하였으나, 실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VR 장비는 전세계 적으로 500만대 정도가 보급되었다.,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비트세이버로 400만 패키지가 팔렸다. 그러나 

성공한 VR 게임은 단지 캐주얼한 비트세이버 한 개 뿐이고, 기타 고퀄리티 게임들 조차 소량의 판매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다만 게임회사 Valve에서 

Valve Index 하드웨어 장치와 전략적으로 내놓은 게임 Half Life Alyx의 경우 동접 200만 카피 정도가 팔리면서 VR 게임 시장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비싼 기기 가격과 스크린 도어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래픽, 어지러움 증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  유럽의 많은 유저들이 Half Life Alyx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VR 게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3. Cloud VR 시장

1) VR문제의 해결책 Cloud VR

V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지에서 VR 기기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FOV 영역만 렌더링하여 스트리밍해주는 에지 FOV 렌더링 방식의 다음 

단계로 Foveated 렌더링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FOV 렌더링은 이용자가 현재 FOV 화면 중 어디를 보고 있는 지 모르므로 FOV 전체 영역을 

고화질로 렌더링한다. Foveated 렌더링은 VR 기기에 eye-tracker(Tobii사 솔루션)를 탑재하여 FOV 화면내 현재 이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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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어 eye-gaze-signal을 에지 서버(에지에 있는 Foveated Cloud Server)로 보내고, 에지 서버는 사용자 응시 영역을 고화질로 렌더링하고 

주변 영역은 저화질로 렌더링하여 전송 대역폭을 더욱 줄여주는 기술이다. 

Foveated 렌더링은 VR 기기(HTC, Oculus 등)에 최근 적용되고 있으며 VR 기기의 GPU 프러세싱 파워 요구사항을 대폭 줄여준다. 에지 Foveated 

스트리밍은 이를 에지로 offloading시켜 전송 대역폭 절감과 함께 에지 서버의 렌더링 부하를 줄여주려는 시도이다. 에릭슨은 올해 2월 MWC에서 

이를 시연했으며, Full-view 스트리밍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최대 85%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FOV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MTP [Motion(Eye-tracking)-to-Phone(안구 움직임에 따른 변경된 해당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됨)] latency가 

초저지연이어야 한다.

2020년 현재 4K 이상을 디스플레이하는 HMD가 꾸준히 출시되어 왔지만 4K 이상을 제대로 표현해줄 고품질 그래픽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았다. 

Cloud 서버에서 제공되는 고품질 그래픽 서비스 만이 4K 고품질 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 회사인 이머시브캐스트는 2016년 이래 꾸준히 도이치텔리콤과 협력하여 Cloud VR을 준비했고, , 2019년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방식의 

Cloud VR 시연에 성공 하였으며, 2020년 Cloud VR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발에 성공, 도이치텔리콤 전략 기술 개발팀과 적극적으로 사업화 준비 

단계에 있다. 

그림 6] Cloud VR의 한계 Latency 출처 - 이머시브캐스트 홈페이지

2) 5G와 Cloud VR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다. 자율 주행차의 경우 대표적인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초부터 언급되어 

왔고, 드론 및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 주행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초저지연을 넘어서, 

최소지연시간 핸드오버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Cloud VR의 경우 현재의 5G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임이 증명 되었고, B2C 서비스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PC 게임 혹은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상 

되고 있다.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Cloud 게임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Cloud VR 시장의 

B2C마켓 확대를 위한 유럽, 중국, 한국 텔레콤 회사들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Cloud VR 시장은 동영상 OTT 스트리밍이 네트워크의 50%를 

넘어서는 핵심 콘텐츠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위의 회사들은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Cloud VR 게임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4. Cloud VR 유럽 동향

1) B2B 시장

스마트 공장 및 자동차 마케팅 및 설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VR기술은 소프트웨어 관리의 불편함, 유선 연결 및 사용의 불편함, 나쁜 그래픽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던 고객들은 Cloud VR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초기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더 높은 품질을 제공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에서 5G 네트웍을 유럽의 주요 대기업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텔레콤 회사들에게 Cloud VR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텔레콤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Cloud VR 서비스와 콘텐츠를 찾고 있다. 

그림 7] B2B Cloud VR

2) B2C 초기 시장

VR의 경우 360도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텔레콤 내부에서 초기 Cloud VR 형식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360도 서비스는 모바일 VR 

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써, 삼성, 구글의 경우 모바일 VR 기기 시장을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Full HD 품질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360

도 전방위 영상을 제공하는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낮은 해상도의 품질은 매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4K 이상의 그래픽 품질과 게임 

서비스를 포괄하는 VR 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Cloud VR 서비스는 충분히 인상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텔레콤 회사들은 

2020년 현재 4K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며, 가벼운 안경 타입의 스마트 폰과 연결되는 Smart Phone Tethered Typ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VR/XR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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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2C Cloud VR

3) Cloud VR과 B2C 게임 시장

Cloud VR 게임 시장은 어떠한 서비스보다 가장 큰 시장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Inside out camera 혹은 Ultra sonic 센서를 사용한 

6DoF Controller 및 HMD 동작을 제공하는 장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예정이며, 2021년 본격적으로 차세대 VR의 큰 시장이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Oculus Quest가 저렴하고 좋은 6Do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지럽고, 낮은 그래픽 품질로 더 이상 시장 확대를 이루어 내고 

있지 못하다. Cloud VR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1년에는 보다 저렴한 6DoF 기기들이 보급 되면서 본격적인 Cloud VR B2C 게임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Half Life Alyx와 같이 VR 게임 시장의 표준을 열어주는 좋은 VR 게임의 등장과 함께, 4K 이상 고품질 그래픽을 제공하면서 적정 

구매선인 500달러 범위 내 Cloud VR의   본격적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2022년에는 PC 게임 

시장 규모 못지 않은 큰 게임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9] VR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준 Half life Alxy 출처 - Valve 홈페이지

4) Cloud VR과 In-Car-Entertainment 시장 

Cloud VR은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VR 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안에서 어지러움증을 잊을 수 있는 서비스 이기도 하며, 

자동차 여행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 아우디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찾고 있지만, Cloud VR을 

제외하고는 현재 어지러움증을 줄여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따라서 Auto Window Server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5G 핸드오버 서비스가 최소 

시간에 이루어지는 2022년에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In-car-entertainment의 시작 출처 - Holoride 홈페이지

맺음말

VR 산업은 새로운 미래 핵심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의 추가 

발전을 동반하여야만 하는 복잡한 기술로써, 미국, 중국 거대 기업들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5G 상용화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CPU/GPU기술들의 발전으로 Cloud VR 기술이라는 차세대 VR 기술은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가격, 어지러움증, 낮은 

그래픽 품질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야기된 전세계적인 비대면 사회와 더불어 VR 산업의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 졌다. 결국 스마트폰의 발전이 현 사회의 큰 변화를 이루어낸 것과 함께 VR 산업의 발전은 향후 10년간 교육,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Cloud VR전문 기업 이머시브캐스트 홈페이지 www.immersivecast.com

독일 텔레콤 기술 분야 T-systm 홈페이지 www.t-systems.com/

VR 플랫폼 Device 전문 기업 VIVE 홈페이지 www.vive.com/

VR 플랫폼 Device 전문 기업 Oculus 홈페이지 www.oculus.com/

자동차 VR 전문 기업 Holoride 홈페이지 www.holoride.com

게임 개발사 Valve 홈페이지 www.valvesoftware.com/

http://www.immersivecast.com
http://www.t-systems.com/
http://www.vive.com/
http://www.oculus.com/
http://www.holoride.com
http://www.valvesoft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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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2020년 9월 EU벤처기금의 첫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진행

올해 6월 공식 출범한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주식형 펀드는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거쳐 생명 과학과 기술 스타트업에 첫 

투자를 앞두고 있다. 유럽혁신위원회 TF는 현재 상황에 가장 필요한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유럽의 스타트업에 약 5억 유로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규모로는 첫 번째 공공투자펀드인 EIC 주식형 펀드는 주로 

투자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사모펀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당 펀드의 첫 번째 목표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감소이다. 

EU벤처기금을 통해 기업들은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의 

안정화 지원을 통해 EIC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등 국가 전략상 핵심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이나 EU의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확보에 

필요한 기업을 매수하려고 시도할 할 경우, 투자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투자 계획은 시범 단계에 있으며, 내부 규정 논의 단계에 있다. 

유럽혁신위원회의 역할 또한 불확실하며, EC의 연구 혁신 전문 

기관으로서의 활동과 별도의 집행 기관으로의 활동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IC의 역할에 대한 심의와 함께 투자 대상 기업 

선정 절차 또한 확정될 전망이다,

기업 선정 방법으로는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shadow program 

committee) 설치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EIC의 

자문위원으로서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제출된 지원서는 EIB가 검토를 진행중이며, 공동 

투자자와 자금조달의 초기 조건을 협상한다. 유망한 기업 선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회사 포트폴리오 감독을 담당할 프로그램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 각 매니저는 보건과, IT, Green 

1 �2019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발표로,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농식품 등 6개의 정책분야별 정책대응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
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제시함

deal 등의 분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EIC의 투자 계획에 대해 기업들은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투자기금 결성 이후 약 1만여 개의 기업이 280억 

유로의 지분투자를 신청했다. 그 중에서도 그린 딜1을 주제로 한 

제안서는 약 2,000개 이상으로 78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첫 투자는 46개 기업에 약 1억 7400만 유로 투입으로 최대 

금액으로 분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공권력과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지분투자의 핵심이다.

EIC 투자 시범 사업을 통해 단순 투자뿐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 중소기업, 과학자 지원을 통해 기업 규모를 국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2020년 기금의 규모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이후 EU의 7년 예산에 따라 EIC의 예산도 합의되어 

정확한 금액이 추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IC로 약 100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중 지분투자로 3억-3.5억 유로가 투자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EIC Pathfinder Pilot, 2)EIC Accelerator 

Pilot, 3)Fast Track to Innovation(FTI), 4)EIC Horizon Prizes 등이 있다.

이 중 EIC Accelerator Pilot의 경우 시장성이 높은 혁신 솔루션을 가진 

사업 계획과 해외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되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주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2019년부터는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업은 EU 회원국 또는 HORIZON 

2020 정책에 연합된 국가에 설립되어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외 대기업, 

연구소, 과학자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와 제3

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기업에 대해 EIC는 기업의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 전략에 맞춰 사업 컨셉을 개발한다. 

프로젝트의 보조금 형태로 50만-250만 유로를 받으며, 투자자, 멘토링, 

비즈니스 코칭 등을 제공한다.

▶자료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framework-programmes/news/new-eu-

venture-fund-set-make-its-first-equity-investments-
september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ventureeu

2. EU4Health Programme

EU4Health 프로그램은 EU의 결정에 대한 여론의 영향으로 형성된 

캠페인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2017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당시 출간했던 백서 ‘유럽의 미래’에서 보건과 건강 항목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이후에도 EU 차원의 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EU4Health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EU 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2, 유럽인의 70%가 EU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유럽의 많은 기관들이 

보건 보호와 홍보 보장을 위해 모이게 되었다. EC에 대한 7가지 핵심 

요청 사항은 2019년에 발표되었으며, 약 50개 이상의 기관이 지지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EU 시민들의 보호와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이며, 두 번째 목적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위기 관련 제품 지원 

및 혁신이다. 세 번째 목적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보건에 투자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경을 넘어선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U의 준비성과 능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EC는 2021-2027년 

새롭게 EU4Health를 공개했다.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통해 EU 보건 

체제의 탄력성을 증명하여 EU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보건 시스템의 

2 https://eu4health.eu/about-us/	

복원력을 강화하며, 보건 분야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U는 EU4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을 비축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EU 전역에 

걸쳐 보건 위기를 예방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인력 및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EU가 위기 대비와 관리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U 보건 시스템 전반적인 기능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EU4Health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보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인종, 국가, 지역 간의 보건 체계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희귀 질환과 암과 같이 

치료가 힘든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보편적인 보건 체계의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EC에서는 94억 유로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유럽사회기금에서 제시한 약 4억 1300만 유로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EU 예산 17억과 EU 회수 기금(EU Recovery 

Instrument)에서 77억 차입을 통해 운용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투자금 운용에 대해 유럽 연합 회원국은(MEPs)은 EU 

예산보다 회수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공급될 경우 2024년 이후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보건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의 원천이 

긴급으로 운용되는 회수 기금보다 기존의 EU 예산에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까지 현재의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이후 프로그램 자금의 출처와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ht 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 l/en/
qanda_20_956
■https://eu4healt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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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lusive Alliance for Vaccines(IVA)
  

IVA는 2020년 6월 유럽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제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연합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구성된 이 연합은 코로나

19 백신 경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유럽 내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VA의 목적은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며, 품질이 보장된 백신이 개발된 뒤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에 백신에 대한 접근성과 가격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 기능이다. 백신 개발을 위한 EU의 전략은 긴급지원기구 

창설을 통해 백신 생산국과의 사전 구매협정을 진행하여 EU내 백신 

생산과 제품의 공급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과 지원은 협정 이후에 제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EU의 규제프레임을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 기존의 규제 유연성을 활용하여 백신 품질, 안전 및 효능에 

대한 표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백신의 개발, 허가 및 가용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IVA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생산을 위해 EU 회원국을 대표해 개별 

백신 생산업체와 사전 구매 계약을 맺는다. 현재 IVA는 스웨덴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내로 3만 명이 추가로 실험을 

진행하여 백신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2020년 말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백신이 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8월부터 

이탈리아에 위치한 미국계 제약회사 카탈렌트(Catalent)가 생산을 

위탁받게 된다.

IVA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 수량의 백신 

투여량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백신 생산업체에 필요한 초기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이는 백신 구입에 대한 계약금 역할을 한다. 

구매계약을 위한 27억 유로의 자금은 긴급지원기구에서 대부분 지원될 

것이며,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대출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백신 개발업체의 선정은 백신 제작의 과학적 접근과 기술의 안전성, 

비용, 위험 분담, 책임, 국제적 연대, EU 내 생산력과 공급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선정 업체가 임상실험 중 실패할 경우에도 

EU 회원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약의 대가로 이러한 

위험의 일부를 공공 기관에 이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제약 과정의 규제 프로세스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연하고 강력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과 EC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접근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의 다양한 항목을 완화하고자 한다. 인증 절차, 

라벨 표시 및 포장, 유전자 변형 제한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EU는 ACT(Acccess to Covid-19) Accelerator 상호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범국가적 보건기구와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실험, 치료 및 예방접종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Global Coronavirus Response 캠페인을 통해 98억 

유로를 모금하였다. EC는 보건 체계 확립이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개발된 백신을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103
■https://�www.euractiv.com/section/coronavirus/news/coalition-of-

countries-aims-to-keep-covid-19-vaccine-manufacturing-
in-europe/

4.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코로나19 대응 
스타트업 지원 정책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는 올해 5월부터 준비한 스타트업 구제 기관

(Start-up Rescue Instrument)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에 55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EIT 보건 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기업들의 사업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창설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은 향후 EIT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생명기술, 

의료기술, 디지털 헬스 분야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총 

11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암, 감염병, 상처 및 관절관리, 

의료영상,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시작된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스타트업 간 투자 단계의 격차가 심화이다. 초기 투자 단계 중 시리즈 A, 

시리즈 B 단계에서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투자금 550만 유로는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EIT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EIT Crisis Response Initiative)’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의 직접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모든 사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진행된 EU 집행위원회와 EC가 지원하는 2개년 프로젝트 

‘유럽 스타트업(European Startups)’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VC의 활동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VC는 유럽 내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 인구 2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EIT 보건 부서는 스타트업 구제 프로젝트를 통해 헬스케어 부문의 

혁신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코로나19의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EIT 스타트업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11개의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다.

 �Allcyte GmbH(오스트리아): 모든 암 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처를 활용한 영상 플랫폼을 만들어 기능성 약물 

테스트를 진행한다.

 �hemotune AG(스위스): 패혈증의 면역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磁器)혈액 정화 방식을 도입한다.

 �HT Biolmaging(이스라엘): 생물조직의 열확산을 측정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로 치료 시점에서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

 �ILya Pharma AB(스웨덴): 일반적인 치료에 내성이 있는 피부와 

점막의 상처 치료를 위한 차세대 피부생물학 기술을 개발한다.

 �Mowoot(스페인): 변비와 같은 장내 전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물리치료법을 개발한다.

 �MRIguidance B.V(네덜란드): 방사선 의료진과 정형외과에 방사선 

없는 BoneMRI를 제공하여 골격구조를 시각화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Neurent Medical(아일랜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가지고 있는 

증상인 비염 치료를 위해 충격을 최소화한 치료법을 개발한다.

 �Orthox Holdings Limited(영국): 연골 수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줄이고 근력을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

 �Oxford Endovascular Ltd(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임상의들이 

발명한 금속 메시 튜브 장치를 활용하여 뇌동맥류 환자를 치료한다.

 �Portabiles HealthCare Technologies(독일): 신체장애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행분석을 통한 정밀 

솔루션을 개발한다.

 �Volumina Medical(스위스): 조직 재생과 성형수술 시장을 위한 

조직 재건 기술 중 하나로 3D 연조직 자연수리 기법을 개발한다.

▶자료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twork-updates/eit-health-aids-11-

start-ups-disrupted-covid-19
■https://eithealth.eu/project/start-up-rescue-instrument/

5. �독일, EU-‘기술 주권(Tech Sovereignty)’ 
회복을 위한 전자제품 자국 생산 정책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와 연방 교육연구부에서 주관하여 유럽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사업(GAIA-X)를 2020년 초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의 지배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대응하는 유럽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시 유연한 대응과 

데이터 보안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었다. 이는 COVID-

19 위기이후 전체 공급망 붕괴가 촉발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문제가 다시 급부상 

하였다. 이에 유럽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지난 5월 말, 독일과 프랑스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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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지배력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Gaia-X라고 불리는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이니셔티브 계획을 공식적으로 재발표했다.

독일 주도하에 ‘기술 주권의 실현’이 EU 의제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독일이 자국산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만 유로를 투자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유럽 

연합 내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회원국 내 노력 증대를 촉구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에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장관 안야 칼릭제크

(Anja Karliczek)은 성명을 통해 “독일은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핵심기술과 국제경쟁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며 주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자제품이 ‘메이드 인 독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급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의료기술, 인더스트리 4.0 제품, 

자율주행 및 이동통신 기술 등에서 국내 전자제품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디지털 

그룹이 유럽의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각 업계와 정책 입안자의 

조율 필요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IT디지털의 윌렘 존커

(Willem Jonker) 책임자는 “유럽은 동등한 경쟁 구역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언했다. COVID-19 대유행과 동시에 각 

회원국들이 개발한 다른 방식의 COVID-19 추적 앱이 하나로 구축되지 

않은 유럽의 디지털 단편화 문제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과 애플과 같은 여느 거대 기술 업체의 모바일 

운영체제에 주권을 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유럽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사업(GAIA-X) 계획에 따르면, 

유럽 디지털 에코시스템 속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생성함으로써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디지털 권리강화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해 유럽이 성장하고, 

경제·과학·사회에 이익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GAIA-X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형 인프라에 

핵심기술을 구축하여,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행정, 보건, 기업, 과학기관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자와 

제공자가 공동으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참가자의 독립실행과 자동인증 제공, IT 보안성, 

데이터 주권, 서비스 레벨 등에 대한 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유럽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방성·투명성·

신뢰성·주권과 자기결정이 지켜지는 유럽만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SAP, 도이치방크, 도이치텔레콤, 지멘스, 보쉬 등 민간기업과 

정부의 투자형태로 진행계획에 있었다. 현 코로나사태로 인해 GAIA-X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환기 되었으며 EU 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Project GAIA-X, A Federated Data Infrastructure as the Cradle of a Vibrant 
European Ecosystem Excutive Summar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https://�sciencebusiness.net/news/tech-sovereignty-rises-eu-
agenda-germany-launches-homegrown-electronics-
programme,  2020.06.09. Science Business.

■https://�sciencebusiness.net/news/tech-sovereignty-rises-eu-
agenda-germany-launches-homegrown-electronics-
programme

6. 독일 미래 기술 지원 프로젝트

독일은 6월 코로나19로 인한 구제 정책(stimulus package)의 

일환으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구제 정책을 위한 1,300억 중 500억 유로를 투자하는 정책으로, 양자 

컴퓨팅, 인공 지능,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와 같은 미래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후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독일 재무장관은 이러한 혁신 기술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며, 지원 기술 중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70억 

유로를 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을 세계 최첨단 수소기술 공급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며,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의 증액을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 차량 충전 인프라의 경우 25억 유로가 추가로 공급되며, 

친환경 항공기에 1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투자금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하여 비과세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 계획된 30억 투자에서 50억 유로로 증가하며, 

이 중 일부는 슈퍼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은 단순히 코로나19의 해결이나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지 않고 이후의 혁신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제시한 

정책으로, 이러한 요소를 강조함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2021년 진행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은 가정, 

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구제와는 별도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가 핵심적이다. 

이번 투자 정책은 메르켈 총리의 민주연합당과 연립 정당인 

사회연합과 사회 민주당도 합의한 것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 

외에 부가가치세(VAT)율을 19%에서 16%로 인하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급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프로젝트 지원금은 1,000억 유로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며 약 1,300억으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위한 비용으로 200억 유로 

가량 투자하였으며, 투자금 촌 1,300유로 중 1,200유로는 연방정부가 

지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covid-19/news/germany-unveils-

eu50b-stimulus-future-focused-technologies
■https://�www.dw.com/en/germanys-angela-merkel-unveils-stimulus-

package-to-kickstart-economy/a-53677420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climate-friendly-post-

coronavirus-stimulus-tracking-debate

7. �영국, 유럽우주국(ESA) 3개 우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프로젝트 지원 계획 발표

영국 정부는 코로나 19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특히 백신 제조, 사전 임상, 백신시험, 항체개발, 고위험 

감염자 확인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 분야에 여러 정부 기관,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와 같은 다수의 대학기관, 관련 협회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기금을 투자하며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실적을 배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대유행 

취약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뿐만 아니라, AI 기반 약물 발견 전자 치유학, 

슈퍼 컴퓨팅, 자연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접목시킨 범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그 일련으로 우주 기술을 접목하여 코로나 19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우주국은 우주 기술을 위한 11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투자하여 숨겨진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첨단 우주 데이터분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영국 정부와 유럽 우주국(ESA)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생활 대응지원을 위해 우주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한 3개 프로젝트에 

11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주산업 기업 

스카이포츠(Skyports)는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섬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하이랜드(NHS Highland)와 함께 드론을 이용해 

의료용품과 샘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스코틀랜드 머셀버그에 본사를 둔 스티븐슨 애스트로사트(Stevenson 

Astrosat)가 숨겨진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상 정보와 결합한 

첨단 우주 데이터 분석 ‘Isolation+’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 

▲ 프로젝트 구조(Project GA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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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영향권에 노출된 취약 계층에게 자원 봉사 단체와 지역 당국의 

적절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260만 파운드를 시작으로 세 

개의 프로젝트에서 총 11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영국 우주국과 유럽 

우주국은 추가 입찰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럽우주국(ESA)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주기술 이나 우주 

데이터의 활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지상 통신이 

불충분한 곳에 위성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과 

환자들을 위한 화상 상담, 지구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역학관계 지도를 제작 등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지난 6월에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이 공동으로 

발사한 RACE(Rapid Action Coronavirus Earth) 관측 도구를 통해 EU의 

코페르니쿠스 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 사태와 

이후의 대기 및 수질 변화, 경제 및 인류활동과 같은 환경 매개변수를 

분석했다. 일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원유 가격 급락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ESA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유시설과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부족문제를 밝혀내 현 코로나 상황에 필요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ace-agency-backs-

space-enabled-drones-to-deliver-covid-19-testing-kits
■https://www.esa.int/Space_in_Member_States/United_Kingdom 

8. �프랑스 EU 회원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니셔티브 참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저녁 성명을 통해 “프랑스 

내 모든 대학이 21일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연구과학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첫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곧바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생명과학연맹(Avisean), 

프랑스 국립연구소(ANR), 프랑스 국립보건연구기관(INSEM),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와 정부투자은행 등 기관을 통해 COVID-19 백신·

3 선정한 4가지 치료법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상시험의 최우선 순위로 분류한 것에 기초한 적응형 설계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치료법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더 

나아가 G7 회원국가와 함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공중보건, 임상연구 

등 COVID-19 공유연구의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 증진을 약속 했으며, 

EU 회원국가 협연을 위한 ‘포용 백신 동맹(Inclusive Vaccines Alliance)’ 

등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유럽 전역의 COVID-19와 관련된 

바이러스학, 역학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연구허용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 프랑스 국립 보건연구기관인 INSERM의 계산역학자인 비토리아 

콜리자(Vittoria Colizza)가 포함되었다. 즉각적으로 인셈(INSERM)은 

유럽 8개국 3,200명의 중증 COVID-19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3 을 단행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학 

문헌 자료와 중국에서 발행된 COVID-19에 대한 첫 간행물 자료를 

분석하여 항바이러스제 목록을 작성했다. COVID-19 감염으로 입원한 

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 보건부(MSS)

의 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혁신의약품구상(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의 후원을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 보건생명과학연맹(Aviesan)

은 CNRS와 파스퇴르 연구소 등과 바이러스 연구 및 20개의 진단, 치료, 

역학, 기초 연구 및 사회 과학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G7 과학기술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COVID-19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공중보건, 

임상연구 등 공유 COVID-19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정부 

지원의 관련 연구 자료와 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의 

사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6월 15일에는 EU 회원국가의 

코로나 백신 개발 협연을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

포용 백신 동맹(Inclusive Vaccines Alliance)’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ca)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진보된 

COVID-19 백신 생산을 목표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된 AZD1222를 

2020년 말 이전에 1차 납품할 수 있도록 3억~4억 회분 공급을 

계획했다. 파스칼 소리오트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는 25일(13일) 

사전 구매협약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와 별도로 협상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단일 거래를 통해 유럽 공급을 가능하게 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4개국이 유럽을 대표해 해냈다고 전언을 남겼다. 이에 EU 

보건장관들은 23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사용하여 개발 중인 최대 6개의 

COVID-19 백신에 EU27에 대한 사전구매협정 수립권한을 

유럽위원회에 승인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르러 백신의 효과가 

입증될 시,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각국에 AZD1222를 원가로 공급할 

것이며, 예상 가격은 1회당 2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프랑스 

4 사스-CoV-2 바이러스로 세포로의 감염을 차단하고 폐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효소로, 2단계 임상시험을 통해 COVID-19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2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정부의 목표 구상과 동시에, EU 회원국들의 COVID-19 백신개발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출처:
■https://�www.astrazeneca.com/media-centre/press-releases/2020/

astrazeneca-advances-response-to-global-covid-19-
challenge-as-it-receives-first-commitments-for-oxfords-
potential-new-vaccine.html

■https://�sciencebusiness.net/covid-19/news/live-blog-rd-response-
covid-19-pandemic

9. 오스트리아 백신개발 기업 선정 및 지원

오스트리아는 유럽국가들 중 거의 초기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유명 

스키리조트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었다고 전해진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자금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오스트리아 연구 진흥청(FFG) 자문위원회는 총 45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계획하며, 유망한 프로젝트에 최대 약 2,600만 유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엔나에 19곳, 스티리아 7곳, 

어퍼 오스트리아 5곳 등 전국에 분포한 여러 기업들이 산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 디지털경제부(BMDW)와 

오스트리아 연방 기후,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혁신 및 기술부(BMK)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사업에 투자를 착수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과학 기금(FWF)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및 

유행병의 예방, 조기 발견, 억제, 원인과 영향과 관련하여 다학제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9월 30일자를 기한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생태학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의료적, 문화적, 심리적 또는 윤리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자로 비엔나 과학 기술 기금(WTF)은 코로나바이러스 프로젝트 자금 

지원 대상으로 최종 24군데를 선정했다. WTF는 현재 프로젝트 당 최대 

5만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 비엔나 시 차원의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연구지원에 참여시키며 관련 사이트를 통해 기부도 

진행되었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당국은 비엔나의 애피론바이오로직스(Apeiron 

Biologics)는 COVID-19 약물인 APN014 의 2단계 개발에 자금을 

▲ 스카이포츠 드론(Skyports)

▲ Astrosat 지상 정보 데이터 분석(Astrosat)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ca) 내 AZD1222-ChAdOx1의 

백신 연구형태(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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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했다. 뒤이어 비엔나에 본사를 둔 테미스 바이오사이언스(Themis 

Bioscience)를 미국 제약회사 머크앤코(Merck & Co)가 인수하여 임상 

전 개발 중이며 올해 말 임상시험에 들어갈 단계에 있는 COVID-19 

백신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연구 

진흥청(FFG)은 지난 6월 초 최종수상자 21명을 발표하고, 2,600만 

유로의 COVID-19 연구기금을 지원할 45개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전국 18개 연구과제가 COVID-19 진단에, 16개 연구과제는 

확산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9개 연구과제는 신약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에는 2개의 비엔나 소재 백신 개발 기업이 포함되었다. 

5월에 미국 제약사 머크(Merck)와 일본 제약사 박살타(Baxalta) 등 2

개사가 인수한다고 발표한 백신 개발업체 테미스 바이오사이언스

(Themis)가 포함되어있다. 

오스트리아는 COVID-19 대응 연구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과 함께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가 동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에 크렌트 토크너 오스트리아 과학기금 총장은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듯이 과학에서는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자들이 

초국가적인 연구에 더 쉽게 참여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밝혀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 차원으로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EPI)에 200만 유로의 기부금을 지급했다. 이는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공평한 전 세계적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CEPI로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부는 5월 4일 세계 COVID-19 기금 모금 행사에서 

약속한 내용의 일환이었다. CEPI는 현재 9개의 COVID-19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6개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 이에는 

비엔나 소재의 테미스(Themis), 파스퇴르 연구소, 피츠버그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전 임상적 COVID-19 백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CEPI 자금후원은 최대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유럽위원회(EC)가 오스트리아 COVID-19 

연구개발에 200만 유로를 지원금으로 승인했다. 이는 COVID-19를 

치료하기 위해 용도변경 중에 있는 두 가지 약물의 임상 개발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아펩티코(Apeptico)는 COVID-19 환자의 

심한 폐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합성펩타이드약품 솔나티드의 

임상시험에 84만 유로를 수여받았다. 또 다른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파놉테스(Panoptes)는 120만 유로를 받아 COVID-19 치료에서 염증성 

안질환 치료용으로 개발 중인 PP-001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항염증 효과 외에도 PP-001이 항바이러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오스트리아 내 코로나 19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전국단위의 진단, 확산 방지 

방안, 신약 발굴 등의 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망한 백신 개발 기업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응으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보다 빠르게 

봉쇄조치에서 벗어났으며 뒤이은 경제정상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https://www.ffg.at/en/ausschreibung/emergencycall-covid-19
■https://�www.fwf.ac.at/en/news-and-media-relations/news/detail/

nid/20200326-2500/
■https://�www.pasteur.fr/en/press-area/press-documents/cepi-

collaborates-institut-pasteur-consortium-develop-covid-19-
vaccine

10. �유럽의 COVID-19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역할

1. 개요

연구와 혁신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복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분야의 회복, 경제의 경쟁력, 사회-경제 시스템 변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래의 6개의 축에 초점을 맞춘다.

(1) �EU차원 COVID-19사태의 대응방식에 필수부분으로서의 R&I의 

역할

(2) �유럽 Green Deal의 맥락으로 사회의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활성화

(3) �현 재정기조 맥락에서의 COVID-19 대응 및 잠재적 미래위기를 

고려한 R&I의 공공 투자 우선

(4)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5) �기업의 경제 활동유지 및 R&I 투자를 통한 시스템 전반의 탄력성 

구축역량 창출 인센티브

(6) EU 차원의 R&I 자금 지원을 통한 COVID-19 사태 효과적인 대응

2. COVID-19 위기극복을 위한 역할

연구와 혁신 분야는 코로나 사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 

분야의 회복과 경제 경쟁력, 사회-경제 시스템 변혁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구를 보장한다. 연구혁신분야 활동은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그들은 공적 

투자 및 민간 투자를 조정하고, 자금과 투자 흐름에서의 회수를 

보장한다. 현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백신, 치료, 진단 등의 개발 등 과학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R&I는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더 안전하고 빠른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세계적인 비상사태에서는 데이터 및 

연구,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 위기사태에서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접근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원, 언론인, 의료진 및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전염병의 확산과 빠른 

변형 척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개접근이 가능하며 판독이 가능한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주요 데이터에는 임상, 역학 및 

실험실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국가 보건시스템에 투자하고, 또한 EU 전체에 걸쳐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사태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수단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의 디지털과 생태학적 변화를 촉구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유럽식 

‘그린 딜’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과 투자자 및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사태는 현 세계가 직면한 장기적인 

위기들을 증폭시킬 수도 완화시킬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는 과학기반 설계를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 위기를 위한 해결책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

경제의 변혁적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필요로 했던 

사회·환경·경제적인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유럽 그린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 에너지 및 건물 개조, 지속 가능한 이동성,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복원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기술의 개발, 규모 확장 및 확산에 

투자하도록 강력한 형식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해서 설계되어야한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순환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위기는 

우리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과 유럽의 가치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복은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재설치하는 일련의 노동 시장 

규제와 다른 사회 보장 솔루션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든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EU가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하고 

글로벌 대응을 이끌기 위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과학 외교뿐만 아니라 

미션 이노베이션과 같은 효과적이고 테스트된 플랫폼을 통한 국제 R&I 

협력과 투자는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글로벌 가치에 큰 영향을 줄 것 

이다.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재보다 완화된 재정 기조 맥락과 

잠재적 미래 위기를 고려하여, 연구 혁신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전의 위기에서 보듯이,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R&D 투자는 전통적으로 장기적인 사회 및 기업차원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투자 대신 회계에 대한 조정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DG ECFIN과 OECD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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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GDP 봄 경제 성장 전망 기초 잠재적으로 

22bn정도의) EU의 전체 공공 및 기업 R&D 투자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유행 회복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 R&D투자가 

우선시된다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포용에도 기여해야한다. 청년인구, 지역, 계층에 걸친 위기의 비대칭적 

영향은 지역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의심 할 여지없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R&I 투자는 

생산성, 경제성장, 일자리 등의 중요한 동력이자 EU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다. 복구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면 InvestEU 프로그램과 특히 혁신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연구시설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이들은 

고성장에서 부채와 지분으로의 접근을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유럽 혁신 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특정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출현과, 획기적인 혁신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한 시스템 전반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창출하고 이 위기 기간 

동안 R&I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재택근무에 취약하지 않되, 사회적 거리 존중과 

근로자 보호가 보장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부문이나 업무에 직원을 배치한 

기업도 위기 이후에 효과적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해야 한다.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접목한 새롭고 안전한 작업 방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혁신프로세스와 사회혁신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EU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시장에 따라 쉽게 

축소되고 증가하는 녹색 일자리(green jobs)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시기적절 할 수 있다.

R&I 자금 지원은 COVID-19 사태를 다룰 수 있는 EU차원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회원국 및 

기타 국제 파트너들과의 R&I 자금 지원에서 더 큰 협력과 조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민관 R&I 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수요 피크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가치 사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혁신은 진단 테스트나 건강 데이터, 제품 승인,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낸다.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연구기관은 제재 기간에도 실험실 및 교육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 COVID-19 사태 동안 많은 국가들이 

개인 보호 장비나 환기장치 조달문제에 직면하면서, EU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전략자산에 대한 제조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느꼈다. 

의료기기장비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분야의 선순환 구조 

형태의 경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R&I의 방향성이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적극 협력하려 한다.

3. 유럽의 회복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역할

“현 경제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적이며 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우리가 이 위기를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연구와 혁신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리아 가브리엘 Mariya Gabriel, 유럽 집행위원회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복구를 위해서는 연구 및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다. R&I는 동시에 생산 분야, 경제 경쟁력,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단기간의 

지원성과와 잠정적인 회복을 위한 R&I 이니셔티브에는 여러 가지 핵심 

전략분야가 있다. 

차세대 EU를 통한 Horizon 유럽 예산을 135억 유로로 증가, 7500억 

유로의 복구 계획 성립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유럽 내 보건과 기후와 

연관된 연구와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전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사태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Horizon 유럽 보건 클러스터’를 통해, 임상 시험, 혁신적인 

보호 조치, 바이러스학, 백신, 치료 및 진단 및 연구 결과의 공중 보건 

정책 조치로의 전환 등을 전폭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Horizon 유럽 기후 에너지 및 모빌리티 클러스터와 디지털 산업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쓰일 수 있다. 기후 관련 영역에서 R&I 자원을 

확장하고, 유럽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U 산업이 관련 경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 그린딜 목표에 부합하는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혁신 위원회(EIC)룰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에 추가적인 혁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EIC는 

전반적인 회복과 디지털화 및 기후분야에 대한 EU의 열망을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R&I는 유럽연합의 생산성, 직업시장규모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대폭 

확장시킬 것이다. 연구와 혁신투자는 생산성과 경제선장 및 EU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공공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연구혁신 및 고성장에 대한 

투자는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EU 금융 기제는 회원국 전체의 

연대를 강화시키며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기술 주권을 보호하며 사회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EU의 생산성 성장의 3분의 2가 

R&I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EU 수준 R&I 투자분야 유로 대비 

11€의 레버리지 효과 도출이 예상된다. 또한 Horizon 2020를 통해 

2030년까지 예상 GDP 수익이 4000억~6000억 유로일 것으로 

책정된다.

R&I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변혁과 에코시스템 변혁을 일으킨다. 

Horizon 2020은 이미 해양, 항공, 건설 등의 주요 부문에서 탈탄소화 

방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Horizon 유럽의 강력한 기제와 혁신적인 

거버넌스는 진정한 변혁적인 사회-경제 회복과 생산부문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또한, 

Horizon 유럽의 임무는 COVID-19 회복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공공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관련 정책과 기제를 끌어며 

회원국과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 영향을 받은 헬스케어, 농업, 관광업, 모빌리티 대부분의 

영역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받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유럽내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이 민관 영역에 합의된 아젠다에서 

장기적인 전략협력을 가능케 하며, 에너지·수송·생물다양성·보건·

식품 등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R&I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타개할 핵심요소이다.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대응 이벤트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진단, 치료 

및 백신의 공동 개발 및 보편적 구축을 보장했다. 조정된 EU 국가 원조 

규칙은 COVID-19 관련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R&I는 

진단 테스트, 건강 데이터, 제품 승인, 혁신의 공동 공공 조달 및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같은 공통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Horizon 

유럽의 건강 연구 및 혁신 활동은 새로운 EU 건강 프로그램 EU4Health

를 완전히 보완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건강 기술의 테스트, 

승인, 채택 및 배치와 모범 사례 공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SIR의 

높은 수준의 독립 전문가 그룹은 COVID-19 위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혁신적 유럽 R&I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자료출처:
‘The role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support of Europe’s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R&I paper series, policy brief, 2020, European 
Commission
‘The Role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Europe’s Recovery’, 2020,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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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Europe 소개

기관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ICT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미국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유럽 베를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전략거점 지역에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이하 KIC)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KIC Europe은 유럽내 우수재원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내 유망기술 및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EU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Industry Innovation
     �국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강소기업을 연계하고, 현지 기업과의 미팅 및 워크숍 등 맞춤형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하여 현지 프로모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K-Innovation Hub-Lab : EU 선도기업과의 연계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 K-Innovation Coordination : 유럽 박람회 참여지원 및 EU VC 연계

  - �K-Innovation Compliance : 유럽진출 초기정착 지원(공간인프라 및 법인설립)

○ Public Innovation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국내 우수공공기술 유럽진출 및 기술사업화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K-Innovation Academy : 국내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 유럽 진출 전략 교육

  - �K-Innovation Transfer : 공공기반기술 글로벌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 Innovation Alliance
     �EU 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현지 수요를 발굴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Information Service : 글로벌 사업화 수요발굴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혁신 정보제공

  - �Experts Community : 유럽의 국내기술수요 파악과 자문 

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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